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 넘

는 사람들이 집안으로 피신해

서 가족의 일원이 아닌 누구와

도 거리를 두라는 지시를 받았

으며, “뉴노멀(new normal)”은 

교회가 교인들을 돌보는 방식

을 바꾸도록 강요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새로운 희망은 비디오컨퍼런

스, 소셜 미디어, 그룹챗, 라이

브스트리밍 등의 기술을 이용

해 신자들이 다양한 디지털 경

로로 서로 연결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새로운 통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가

장 앞서 있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책은 성

경이었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에 ‘빌리 그레이엄’은 위성방송 기

술을 이용해 전 세계적인 텐트 부흥집회를 만들기도 했다. 앱스토어

나 유튜브를 잠시 훑어보아도 수십 가지의 성경읽기 앱, 성경읽기 계

획, 설교 팟캐스트를 볼 수 있다.

최근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교회는 주일날 하는 회중예배

와 평일저녁에 모이는 성경공부 등 일주일 단위의 리듬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이라는 세계적 유행병은 인류와 

교회를 새롭고 전례가 없는 현실로 밀어 넣었다.

텍사스주 달라스에 위치한 교회관리시스템인 ‘터치포인트 소프트

웨어’의 마케팅 매니저인 레아 데븐포트(Leah Davenport)는 코로나

19가 신자들의 연결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해준다(COVID-

19 is Changing the Way Believers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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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봄
을 상실한 듯 곤고한 심령 위에 평강의 성령이 함께 
하사 이 난국을 잘 이기고 믿음의 반석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사역 재개 시기와 방법에 대

한 어려운 결정

사역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

로 하는 결정은 사역을 처음 시

작하기보다 더 어렵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두려워했고, 교회는 집단모임에 

대한 정부의 제한을 따라야 했

다. 그러나 6주 이상의 재택명령

이 내려진 후 실업률이 늘고 사

람들이 집에 머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정부의 규제완화를 요

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염

병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검사, 

접촉추적 및 검역능력이 부족하

다고 경고하지만, 일부 주에서

는 제한을 완화하고 모든 사업

체를 재개하도록 서서히 허용하

고 있다. 많은 주 정부가 협동해

서 일하지 않고, 국가 및 주차원

의 정부지도자들이 혼란을 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고 있

으며,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이

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정치화되

고 있다.

여러 의견이 우리에게 들려오

는 가운데 교회는 특정한 상황

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변의 소음을 차

단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

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결정을 위한 이정표

대니얼 진 박사는 섬기고 있

는 지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기 위해 두 개

의 이정표, 즉 성경적 진리와 과

학적 지식에 의존했다. 대계명

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

처럼 사랑하라”고 말한다. 나 자

신을 아낀다면 이 유행병 기간 

동안 감염되지 않도록 각자 조

심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웃에 대한 사랑도 타인이 감염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예방에 

중점을 두더라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영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가 있다. 이 사회적 

격리기간 동안 우리 교

회가 이러한 요구를 따

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

리는 예배, 기도, 격려, 

말씀증거, 제자훈련, 봉

사를 하면서 부르심을 

따랐다. 그러나 이제 코

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활

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

러므로 우리는 바이러스

가 우리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과학

지식

전 세계적으로 최선을 다해 

현재 코로나19를 연구하고 있

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지식

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

는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

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많은 국가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지난 4개월간 특별한 시기를 지나왔다. 새로운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붐비는 응급실, 인공호흡기를 단 위급한 환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했다. 바이러

스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는 엄격한 재택

명령을 시행해야 했다. 많은 국가가 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아무런 조치

도 취하지 않았다면 급속히 증가하는 감염이 의료관리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사망률이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미국 전역의 교회들은 예배와 사역의 문을 굳게 닫

았다. 다른 예방조치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코로나19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감염과 사망을 

막았다고 확신한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재택명령이 완화되고 다른 주도 점차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교회는 실제로 사역을 재개할 시기와 재개할 때 

사역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는 세계 공중보건 분야 25년 경력을 

가진 폐 전문 중증의학 및 역학 전문의사 대니엘 진(DANIEL P. 

CHIN)의 조언(When Your Church Reopens, Here’s How to 

Meet Safely: A global health expert suggests a phased plan 

for congregations gathering again amid this pandemic)을 말해

준다. 그는  2003년 중국 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WHO의 지원

에 많은 기여를 했다. 대니엘 진의 기고가 앞으로 2주 동안 연재

로 교회가 말씀에 따라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교회와 성도

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단계별 접근 방법이 되길 바

란다.

현장예배 재개 때 안전이 최우선
CT, 공중보건전문의의 미해결 상황에서 예배 적용 단계별 제언 소개(상)



대부분의 심리학과 마찬가지

로, 질병에 대한 반응은 선사시

대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의학이 탄생하기 전 감염

병은 생존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였다. 질병에 걸리면 우

리 몸은 생리적 에너지를 활발

하게 소비한다. 

예를 들어, 몸에 열이 나면 효

과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기 위

해 신체 에너지 소비량이 13%

가 증가한다. 음식이 부족했던 

선사시대에는 이런 에너지 소비 

증가가 각자의 몸에 심각한 부

담이었다.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두

려움에 의해, 사람들은 보다 순

응적으로 변하고 일상을 벗어나

는 것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

는다. 도덕적 판단은 더 가혹해

지고 사회적 태도 역시 더 보수

적으로 변한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대

학교의 마크 샬러는 “병에 걸려 

면역체계가 작동하면 그 대가가 

매우 크다”고 말한다. 샬러는 “

면역체계가 의료보험과 비슷하

다”면서 “있어서 좋긴 하지만 실

제로 작동해야 할 땐 골치 아프

다”고 말한다.

따라서 과거엔 애당초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게 생존에 절대

적으로 유리했다. 이런 이유로 

인류는 무의식적 심리 반응을 

발전시켜왔다. 샬러는 위협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을 ‘행동면

역체계’라고 정의했다. 행동면

역체계는 잠재적 병원체와의 접

촉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어

선 역할을 한다.

‘혐오반응’은 명백한 행동면

역체계의 요소 중 하나다. 우리

가 나쁜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 

보이는 음식을 피하는 것은 잠

재적인 감염을 피하기 위한 우

리 몸의 본능적 반응이라는 뜻

이다. 이미 상한 음식을 먹었다

면 몸은 구토하도록 유도한다. 

몸에 병균이 자리 잡기 전에 이

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혐오

감을 유발하는 물질을 더 잘 기

억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 덕

분에 병에 걸릴 위험이나 상황

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

도록 진화해온 사회적 동물이

다. 하지만 행동면역체계는 질

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

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지속해서 

수정돼 왔다. 그 결과 일종의 본

능적인 ‘사회적 거리’가 만들어

졌다.

덴마크 오르후스대학교의 레

네 아로는 “행동면역체계는 ‘미

안함보다는 안전함이 낫다’는 

논리 하에 작동한다”고 말한다. 

이는 행동면역체계에 기인한 

반응 중에서 잘못된 경우가 많

으며 관련 없는 정보들에 잘못 

작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현재의 위협과 상관없

는 주제를 듣고 나서 도덕적 의

사결정이나 정치적 의견을 바꾸

는 식이다.

이제 문화적 규범에 대한 일

반적 태도와 이를 깨뜨리는 사

람을 살펴보자.

다양한 실험결과, 사람들은 질

병의 위협을 느낄 때 더 순종적

이고 관습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샬러는 실험 참가자들

에게 전에 아팠던 경험을 이야

기하도록 유도해 병에 감염될 

수 있는 위협을 느끼도록 한 다

음 여러 실험을 진행했다.

한 실험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대학 채점 방식을 변경하는 제

안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찬

성 또는 반대라고 표시된 통에 

동전을 넣어 투표할 수 있었다. 

질병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질수

록 참가자들은 동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통에 투표했다. 자

신의 고유한 의견보다는 무리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한편, 참가자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을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술

적이거나 창의적인 사람들보다

는 전통적이거나 평범한 사람들

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

람들은 감염 위험이 도사릴 때 ‘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상대적으

로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참가자들은 감염 위험을 느낄 

때 설문지에서 ‘사회 규범을 어

기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와 같은 문장

에 동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

다. 홍콩대학의 연구진 역시 전

염병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사람

들을 더 순종적으로 이끈다는 

실험 결과를 밝혔다.

왜 행동면역체계는 우리의 생

각을 바꿀까?

샬러는 많은 암묵적 사회 규

칙들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류 역사상 규범과 의식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

해왔다”면서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보건 의료 혜택을 받

았지만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

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결

과적으로 전염병이 발발하면 관

습에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하다

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전염병 발발 상황에

서 도덕적인 경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역시 같은 논리로 설

명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사람

들은 감염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때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질병과 관련된 미세하고 미묘

한 생각조차 우리 행동과 태도

를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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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언론사는 지난 몇 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가장 중요한 기사로 

다뤘다.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은 최신 사망자 수를 연일 보도했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역시 코로나

19 통계와 관련 조언으로 가득 찼다. 이런 정보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우리 정신건강은 즉각적인 영향

을 받는다. 불안 역시 심화된다. 이런 끊임없는 위협감은 심리에 또 다른 영향을 남긴다. 병에 전염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들을 ‘순응주의자’나 ‘인종주의자’가 되게 한다. ‘이민자’ 또는 ‘성 평등’ 

같은 주제에 있어 사람들의 도덕적 판단은 더 가혹해지고 사회적 태도 역시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 개

인의 정치적 성향마저도 흔들린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은 이런 현상의 사례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련된 과학적 예측들이 맞는

다면 코로나19는 훨씬 더 깊은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The fear 

of coronavirus is changing our psychology).

어느 덧 6월이 된다. 적어

도 5월말이 되면 다소 변화

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

을 내려놓을 수 없다. 포기

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

니다. 포기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포기는 절

망과 패배의 친구다. 그렇다.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

나는 것이다. 6월은 무엇인

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푸

르른 계절이다. “6월의 절망”은 너무 사치한 표현이다. “6월 

2일 오후”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느 해 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이다.

5월 5일 오전: 세인트앤교회에서 설교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가서 다시 오지 마시오!” 오후: 세인트존

교회에서 설교했다. 교회 집사들이 “당장 나가서 절대 다시 

오지 마시오”라고 했다. 5월 12일 오전: 세인트유다교회에

서 설교했다. 다시는 그곳에 갈 수 없다. 오후: 세인트조지

교회에서 설교했다. 다시 쫓겨났다. 5월 19일 오전: 세인트

앤드류교회에서 설교했다. 나더러 다시 발도 붙이지 말라

고 했다. 오후: 거리에서 설교했다. 거기서도 쫓겨났다.  5

월 26일 오전: 초원에서 설교했다. 황소고삐가 풀리는 바람

에 도망쳤다. 6월 2일 오전: 마을 변두리에서 설교했다. 마

을 밖으로 추방당했다. 오후: 목장에서 설교했다. 만 명의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왔다.

5월은 물론 6월 2일 오전까지도 볼 수 없었던 일이 그 날 

오후에 벌어진 것이다. 일만 명이 참석한 집회가 그때 펼쳐

진 것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6월 2일 오전에 “내가 이

토록 노력해도 사람들은 몰라주고 내 마음만 아프니 전도

자의 삶을 포기하자”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는 사

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어려운 환경에 주눅 들지 

않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대반전의 6월 2일 오후를 맞

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대반전의 6월 2일 오후가 있다. 가슴의 희망

이 눈앞의 실체가 될 그 날, 그 시간이 있다.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바람은 꽃을 잘 자라게 하고 

짙은 향기를 토하게 하는 꽃의 절친이다. 넘어짐은 또 어떤

가.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잠언 24:16). 

넘어짐 없이 걷고 또 어른 된 사람이 있는가. 없다, 한 명도 

없다. 일곱 번씩 넘어지는 것이 왜 문제이겠는가. 그것이 무

슨 부끄러움이겠는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지 않음이 

문제요 부끄러움이다. 6월 2일 오후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역경 속에서 희망을 붙잡지 않고도 우뚝 서서 선한 영향

력을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에도, 역사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6월 2일 오후

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주

변을 힘들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절망과 포기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희망 갖게 하시고 그 어려움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을 선물로 주시는 아

버지이시다. 들리시는가. “째깍 째깍” 6월 2일 오후가 다가

오는 시계 소리가.

발행인 칼럼

6월 2일 오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위협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 ‘행동면역체계’, 혐오반응 초래

편견과 외국인 혐오 위험 내포...사회적 규범 더 존중 경향



<1면에서 계속>

교회 지도자들은 실대면 모임의 주

최자에서 매일의 온라인 교사와 미디

어 프로듀서로 바뀌어야 한다.

이전까지는 연령대가 있는 회중들

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나 소셜 

미디어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

렵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가 터진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

국가 전역에 이동금지령이 내린 첫 

일주일 동안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오직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진행하면

서 느낀 것들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

우리가 만약 소통하려는 동기나 필요

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모두

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세

대가 ‘줌(ZOOM, 화상회의 프로그램)’

을 이용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연세

가 드신 분들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를 격려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우리는 온라인 교회가 

실대면 교회와 똑같아 보일 필요가 없

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는 더 가까이

에서 촬영했고 보다 친밀하고 편안한 

환경을 사용했으며 모든 사람이 카메

라와 눈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

았다. 우리의 ‘예배’는 드리는데 35분이 

걸렸지만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

여러 기술들은 교회가 이 완전히 새

로운 디지털 형태의 인간 연결에 회중

이 참여하도록 돕고 있다. 한 예로, 회

중들이 헌금함을 돌릴 수 없게 되자, 

교회는 회중들이 ‘온라인헌금’에 등록

하도록 권장했다. 이 정기적으로 나가

는 헌금은, 헌금을 챙겨오지 못했거나 

하는 일들로 인해 헌금을 내는 것이 불

확실하게 될 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택

일 수도 있다.

‘교회관리시스템’은 교회 스태프들

과 신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개개인에게 개인화된 링크를 이메

일로 보내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모바일에 맞춰 디자인된 교회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예배 스트리밍이나, 

가족이 집이나 가상그룹에 연결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가능한 리소스를 내

장하고 있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나누고 신자들

의 연결을 돕기 위해 혁신적인 미디어

를 중심적으로 사용해온 조직이었다.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회중들이 직

접 대면했었다. 코로나19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형식으로 돌아

왔다. 다만 디지털채널을 통해 간접적

으로 말이다. 결국에는 교회는 공동으

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교회는 뉴노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

시론

요즈음 한국에서는 후원금오용 문제로 매

우 시끄럽다. 일제시대 때 꽃다운 나이에 일제

의 강압과 감언이설에 속아 일본군의 위안부

로 끌려가 온갖 인권유린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적인 삶을 강요당하면서 인생을 망

치게 된 우리들의 할머니들의 인권회복과 그 

보상을 목적으로 결성된 NGO단체인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그것을 계승한 정

의기억연대(정의연)가 그동안 각계각층으로

부터 받은 후원금과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 제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동안 

수차례 폭로되었지만,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그 단체 설립당시 간

사로 참여한 윤미향씨가 이사장으로 오래 활동해오다가 이번 4.15총선에

서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이 된 것을 계기로 창립 초기부터 그와 함께 30

여년 동안 활동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중 한분인 이용수 할머

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현금 들어오는 거 알지도 못하지만, 성금·기금 등

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폭로

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이 위안부 대책 관련단체

에게 속고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하며, 윤미향씨는 자신들을 이용해서 국

회의원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데서 국민

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급기야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으며, 사법당국의 법

적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이 꼬마아이

들부터 각계각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모금한 돈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돈은 어마어마하였다. 그들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목적이외의 용도

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에 대한 해명자료는 거짓과 은폐 투성이었다. 심지어 초기 창립시 참여하

였던 여성 인권지도자들의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

를 은폐 미화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치

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기타 권위 있는 회계사들의 조사 발표에 의

하면 정의연이 국세청에 보고누락한 금액도 어머어마하고 재정 보고서는 

엉터리였다. 

윤미향씨는 모 신학대를 졸업한 운동권 출신으로서 민중신학에 심취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에 의해 그 전모

가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 봐도 그는 단체 창립의 숭고

한 목적을 완전히 악용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출세와 지지세력 확충에 몰

두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운동을 이끌어갈 지도자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자임에 틀림없다. 그가 지금까지 속여온 

피해 할머니들과 그 많은 후원자들에게 속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

든 공직에서 물러나 깊이 회개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로 사료된다.

이 사건은 우리 교회와 신학대를 포함한 각종 기독교 사학과 선교단체 

등등의 기독교 단체,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인들의 각자 청지기적 삶에 매우 

중요한 교훈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신학대를 포함한 각종 기독교사학들은 재단의 기부금

과 학생들의 등록금 및 각계각층의 후원금으로, 선교단체와 선교사는 선

교에 뜻을 둔 교회와 성도들 단체들의 선교 후원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우리 신앙인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성취하도

록 주신 물질(하나님의 후원금)로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12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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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오용

코로나19, 크리스천 연결방식 변화시켜

<1면에서 계속>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교회와 관련

해 사역을 재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초기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증

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코로나19가 전

염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은 왜 

바이러스가 그렇게 쉽고 은밀하게 전

염되는지를 설명하고 전염을 억제하

려는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감염된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

을 감염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

은 요소가 충족될 때 전염이 확산된다.

-코로나19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

염성: △호흡기 비말을 주변 공기 중으

로 방출하는 행위 △감염된 사람과 가까

이 있는 경우(2미터 이내) △외부 환기가 

제한된 밀폐된 환경 △감염된 사람과 보

내는 일정한 시간 △다수의 사람이 모인 

모임의 유형(예. 세대 간 혼합)

이러한 요소가 많을수록 전염 위험

이 커진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효과

적으로 완화할 수 있게 되면 전염 위

험이 줄어든다.

젊은 사람들과 어린이가 코로나19

에 더 강하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증상

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그러나 그들

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양과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능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노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전염을 막으

려면 세대 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의 해로운 영향에 대

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사망률이 훨씬 높았기 때

문에 코로나19의 위험에 대한 대부분

의 관심은 노인들에게 중점을 두었다. 

그런 다음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일반적인 만성질환을 가진 젊은 성인

들도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

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 중 60%가 65

세 미만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5%가 심각한 코로나19 합병증의 위

험에 노출돼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들은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의 교회 성도들이 심각한 

코로나19 합병증의 위험에 처해 있다.

셋째, 우리는 어떤 통제수단이 작동

하는지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실험사례, 연락처추적 및 격리를 통

해 중대한 제재 없이 코로나19 전염병

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

다. 한국과 대만이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해냈다. 증상이 시작된 후 2-3일 이내

에 코로나19 환자를 검사하고 대부분

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격리한다. 이는 

한국과 대만이 신속하게 연락처를 찾고 

격리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기

능과 함께 잘 만들어진 연락처 추적시

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사람이 기침하

거나 말을 하더라도 호흡기 비말이 주

변 공기로 방출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있다. 마스크 사

용의 주요 이점은 감염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줄

이는 것이다. 감염된 확률이 있는 사람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수제 천마스크는 수술용 마스

크보다 효과적이지 않지만 쓰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

면 감염된 사람이 코를 문지르며 접촉

한 표면에 바이러스가 닿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넷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의 감염 정도만 다를 뿐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코로나19 사례가 여전히 높거나 이

제 막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여러 주에

서 이제서야 재택명령을 시작했다. 따

라서 전파는 계속되고 새로운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광범위한 검사와 효과

적인 접촉추적 및 격리를 통해 증가율

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

한 검사와 훈련된 직원, 효과적인 추적

과 격리가 미국의 모든 지역에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완벽하게 통제 

불가능한 전염병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전염병 사례를 크게 줄인 지역도 주변 

지역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여

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현장예배 재개 때 안전이 최우선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

보암부터 20명이 통치했고 르

호보암 이후 약 345년 동안 

지속되다가 바벨론에 멸망합

니다. 종종 히스기야(13대)나 

요시야(16대)같은 괜찮은 왕

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악한 

정치를 하다가 20대 시드기야 

왕으로 종말을 고하며 예레미

야는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의 마지막을 지킨 사역자입니

다. 

유다 왕국은 세 번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는데 첫 

번째 침략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고, 

두 번째 침략 때에는 에스겔

이, 그리고 세 번째 침략 때에

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 하

나님의 성전과 더불어 예루살

렘 성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 BC 588

년 10월 10일부터 완전 멸망

한 BC 586년 4월 9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전사자와 아사자

가 속출했으나 여전히 시드기

야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망했을까요? 본

문은 죄악의 심각성 때문이라

고 지적합니다. 왕하24:19-

20, “그가 여호야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

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쫒아내실 

때가지 이르렀더라” 이런 절

박함에서 지도자도 백성도 죄

에 대하여 무감각합니다.

COVID-19? 하나님의 분명

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자도 성도도 회개하지 않

고 경제에만 신경 쓸까요? 하

나님께서 경제적 압박 때문에 

주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

다. 마지막시대에 회개의 경고

로 주신 사건을 경제문제로 

삶의 문제로 둔갑시키지 마시

기 바랍니다. 애가에서는 “슬

프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

장합니다. 그리고 “눈물”이라

는 단어는 6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슬프고 눈물

이 날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나 나라가 망해가

는 처참한 모습에 슬프고 눈

물로 밤을 세운다는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1. 돌아가자!(v40)

렘25:5에서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

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왜 국

가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며 

개인이 멸망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남의 탓이지 내 잘못은 없습

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라고 말씀하

십니다. 공동번역은 “우리 모

두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고”

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조

사하고 생각해보면 죄악의 근

본은 자신임이 금방 드러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

는 회개라 하고 회개는 자신

이 죄인임을 전제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과감히 돌아가

야 하듯이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

선의 길입니다. 

본문 47절은 “두려움과 함

정이 우리 위에 임하고 황폐

함과 멸망이 닥쳐왔습니다”라

고 호소합니다. 두려움과 함정

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폐함

과 멸망이 닥쳐왔을 때 우리

들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COVID-19라는 천

벌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올무들

이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시

18:5)와 밥상의 올무(시

69:22) 그리고 악한 자들의 

올무(시64:5) 또 새 사냥꾼의 

올무(시91:3)가 있고 우상의 

올무(시106:36)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올무

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점검하고 살펴보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자들

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부터 점검해야

하며 정직히 회개해야 할 것

입니다. 자신의 점검이 없는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분노

의 매로 고난당하게 되어 있

습니다(3:1). 왜 소돔과 고모

라의 멸망이 롯에게는 고난입

니까? 왜 노아시대의 홍수가 

노아에게는 고난입니까? 왜 

배교운동이, 동성애가, WCC

가, 종교탄압이, 십계명 철폐

가, 차별금지법이 신앙으로 살

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는 

고난입니까? 

결론은 믿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사실

을 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좋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은 하

나님의 분노의 매를 알기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돌아가

자”고 외칩니다. 

2. 마음과 손을 들자!(v41)

마음을 들고 손을 드는 것

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더 이

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에게는 경제나 정치도 중요하

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

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

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

의 기도가 막히고 상달되지 

않습니까?(v44) 그것은 우리

들의 죄 때문입니다(3:39). 우

리가 마음과 손을 들어서 하

나님께 항복한다면 왜 기도가 

막히고 경제나 정치가 막힙니

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그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

다. 하나님께 손과 마음을 들

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

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

는데(약1:15) 사람이 죽는 것

은 돈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죄 때문

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출발

은 욕심이라는 덩어리입니다. 

돈 번다고 죄짓는 현실은 인신

매매를 했던 가룟 유다와 같습

니다. 주일도 일하는 예수 믿

는 자들은 아직도 마음과 손을 

들지 못하고 자신 욕심 따라 

죄짓는 자녀들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롬

6:23) 그런데 그 죄를 출발시

키는 원인이 욕심이며 그 욕심

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성경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요

8:44)라고 마귀를 설명합니다. 

모든 망한 일 뒤에는 반드시 

욕심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죄

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였습니

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

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증언합

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해

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인생

들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죄

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의 열매가 나옵니다. 도둑놈은 

도둑질을 하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

님의 법칙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죄는 사탄으로 

기인했지만 그 현상인 자범죄

는 원죄가 있는 우리들의 자

연스런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

스도의 은혜로 더욱 하나님께 

항복하는 진실된 성도가 되시

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항복하

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 울자! 목 놓아 울자!(v50)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울자! 목 놓아 울자” 내 죄를 

놓고 목 놓아 울자!

죄의 고통을 뼛속 깊이 느꼈

다면 그 아픔을 알았다면 다

시는 죄 짓지 않도록 목 놓아 

울자는 것이 선지자의 절규입

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48절, “딸 내 백성의 멸망으로 

인해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르도다” 선지자는 이 아픔

에 깊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민족과 자신

을 동일시하며 그들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

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들의 멸

망에 대한 고통이 너무 커서 

눈물이 강같이 흘러내리며 그 

눈물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때 까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

고 눈물을 흘리신 것과 동일합

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COVID-

19 사태를 보면서도 나만 살겠

다고 포위망을 치는 우리들과 

이스라엘의 고통을 자신의 고

통으로 함께 느끼는 선지자의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의 부족

함과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

다. 

예수님의 눈물 3가지가 있

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요11:35) 휴머니

즘을 포함한 눈물입니다. 물론 

휴머니즘 자체가 신앙은 아니

지만 신앙은 휴머니즘도 포함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

다. 또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서의 눈물(눅19:41)입니다. 애

국심 자체가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도 포함되어

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겟

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마

26:37. 히5:7)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십자가의 눈물이

며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눈물

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

든 인류가 구원 받도록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파멸로 이끄는 자들은 여호와

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

(렘23:30)들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렘20:1). 요시야의 아들 살룸(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 여호

야김(엘리야김). 제사장과 선

지자와 모든 백성 그리고 궁중

의 고관들(렘26:8). 선지자 하

나냐(렘28:10). 스마야(렘

29:31). 유다왕 시드기야(렘

32:2)... 총체적으로 도둑놈들

이고 도둑놈 국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애

3:25-26). 말씀이 도둑질 되

어지는 이 시대에 포기하지 않

고 기도와 전도와 찬양으로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를 축원합니다. 저주를 복으

로 그리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눈물과 같이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의 긍휼에 의지하여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국을 위해 그리

고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 

얼마나 통곡하며 목 놓아 울

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우는 성도들

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

복하며 목 놓아 우는 일에 우

리는 관계가 없습니까?(애가

1:12)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의 무의미합니다. “일을 행하

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

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

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

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

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

리라”(렘33:2-3). “부르짖으

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

니다. 망하지 마십시오. 저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

을 것이라”(렘17:5). 여호와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

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단

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

다. “길르앗에는 유향(말씀)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

사(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아

니한가”(렘8:18-22).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울면서 항

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입니다. 

나는 내 잘못에 대하여 언

제까지 핑계나 변명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객

관화하고 나를 분석하여 철

저히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입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하

나님을 원망합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

니까? 나는 이웃의 아픔을 외

면합니까? 이웃의 아픔에 동

참합니까? 그 고통을 나 자신

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

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애1:12). 신앙이 

망해가는 이 시대에 눈물을 

시내처럼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flocks3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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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란서의 천재 몽테뉴

(Montaigne1533-1592)는 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사

람이었다. 신장결석으로 반평

생을 고생하였고, 아버지와 사

랑하는 딸을 잃었으며 남동생

은 어이없게 테니스공에 맞아 

죽는 비극을 현실로 대면해야 

했다. 다정했던 친구마저 세상

을 떠나자 희망의 끈을 놓아

버리고 법관직을 내던져버리

고 고향으로 은둔해 버려야 

했다. 그는 서재에 루크레티우

스의 경구를 붙여놓았다. “더 

오래 살아봤자 새롭게 얻을 

것이 없다” 그런데 몇 년 뒤 

이 암울한 경구를 떼어버리고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학작품으로 손꼽히는 에세

(Essais)를 발표했다. 고난이

야말로 인생의 질곡에서 더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는 수단

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작품

으로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비참한 상황을 맞고 있다. 영

국에서는 25살 된 기저질환이 

있는 앞날이 창창한 처녀가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유언 

한마디 못하고 죽어갔고, 세계 

초 일류국가라는 미국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곁에 위

로하는 가족 없이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다. 이태리에서는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야 시

신으로 발견되기도 했고, 또한 

공부를 잘해야 갈수 있는 의

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

트의 긴 과정을 거쳐 의사 가

운을 입게 된 의사들이 무려 3

백 명 이상이나 죽어간 상황

을 맞이했다. 지극히 평화로운 

시대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

한 상황들을 우리는 수시로 

만나고 있다.

공산주의 이념은 사람을 하

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질로 본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

길 때 가차 없이 죽인다. 그래

서 스탈린은 2천3백만 명을 

죽였고, 모택동은 7천8백만 

명을 죽였다. 도움이 되지 않

을 때 쓸모없는 존재요, 버려

야 할 쓰레기처럼 여기기 때

문이다. 특히 지식인, 배운 사

람들이 대부분 죽어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어

간 사람들을 위로하고 잔인하

게 치리한 자를 처단하기는커

녕 여전히 모택동은 지금도 

존경의 대상이다. 그런 중국을 

흠모하는 자들도 있고.... 아마

도 세상은 이런 악한 사상이 

착한 가면을 쓰고 미소 짖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

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은 무엇일까? 하박국 선지자

는 공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팽배한 세상을 탄식하며, 어찌

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며 

악인이 득세하는 데도 잠잠하

시느냐고 호소한다(학1;13).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과 비슷하지 않을 까 싶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

게 돌아보아야 한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말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고쳐야 할 부분

은 무엇인지를 말이다. 낙심

하거나 비관만하지 말고 능

동적으로 고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이

라도 나로 인한 개선이 있어

야 되지 않을 까 싶다. 이런 

비극을 너무나 외부에서만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는 아닌지 모른다. 

항상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이

유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

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로마의 희극 시인 중 한 사람

인 레렌티우스(Bc195-159)가 

자신의 희극에서 크레메스의 

입을 빌려 이런 말을 했다. “나

는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에 

관한 것 중에 나와 무관한 것

은 없다.” 이는 죄와 벌에서 라

스콜리니코프의 대사로 인용

될 정도로 유명한 말이다.

치열한 전쟁터도 아닌데 수

많은 사람들이 그 흔한 유언 

한마디 없이 죽어가고 있다. 

마치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난파를 당한 사람처럼 말이

다. 그 많은 소망과 꿈들을 펼

쳐보지 못한 채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한

계 효용의 법칙처럼, 우리는 

지금 이런 정황에 익숙해지

고 말았다. 이런 환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깨달

아야 할까?

오늘은 로마가 흐리고 바람

까지 심하게 분다. 마치 그 옛

날 영웅 시저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로마시민들에게 알려

진 날처럼....
locielo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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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암 전문가로 유명한 이

병욱 교수가 쓴 ’암을 손님처럼 

대접하라‘는 책이 있다. 암환자

들에게 좋은 마음자세를 가르

쳐주는 책이다. 암을 불쑥 찾아

온 손님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찾아온 손님을 내어 쫓지 않는 

것처럼 이미 내 육체에 들어와 

버린 암이라면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

께 있으면서 암을 상대하는 나

를 강하게 단련하면서 면역력

을 키우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

다는 내용이다. 암은 전혀 반갑

지 않은 흉하고 불길한 것이다. 

어떻게 손님이 될 수 있겠는

가? 그러나 그것이 회복해서 

사는 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만하지 않은가!

대재앙과 신앙의 장기전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지 

시간이 꽤 되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확진

되었고 죽어가고 있다. 이곳 세

계 최강대국 미국만 해도 100

만을 훨씬 넘었고 생명을 잃은 

숫자만도 10만에 근접했다. 남

미와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생

각해본다면 이것은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라 대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는 사실이다. 누구도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는 한마디로 괴이

한 염병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볼 것은, 

과연 이러한 때를 지나면서 그

저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피하

기만 하는 것이 능사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주변의 암환자들을 본다. 그

들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지

만, 어떤 이들은 이를 빨리 인

정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최선

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을 본

다. 포기하고 두 손을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항암의 고통 중에

도 생존법을 배우며 생존법을 

체득해가는 것이다. 대부분 절

망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만, 그렇게 생존을 위해 몸부림

치는 이들을 보면 정말 절로 응

원의 기도와 눈물이 나온다. 코

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도 

비슷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으로 모든 삶을 포기하듯 

사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아이디어

를 가지고 장기전을 적절히 잘 

준비해감으로 간증을 남기는 

이들도 많이 있다.  

삶속에서 어려움들이 길게 

이어지면서 나름의 일상의 적

응력을 갖추어간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지 감염이 생

활중심부 가까이 올 수 있음을 

생각하며 최선의 주의를 하면

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 긴

장가운데 최상의 예배를 올려

드리고자 좋은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

면서, 본 교회가 시행하면서 좋

은 간증을 남겼던 몇가지를 소

개하면서, 아주 작은 도움이 되

고자 한다.  

1. 가정예배의 회복

코로나로 인해 교회 가정들

에서 가장 유익했던 것을 찾아

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가정

예배의 회복’을 말할 수 있다. 

본인의 가정에도 두 아이가 대

학교진학 후 기숙사생활을 하

면서 주말에만 만나 예배하고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했었는

데,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감사의 유익을 얻게 되었다. 코

로나바이러스의 문제가 없었으

면 놓칠 수도 있었던 아이의 장

래와 고민들을 들을 수 있었고 

함께 해법을 찾게 된 것이다. 

더불어 일정한 시간의 가정

예배가 아이들에게는 가정에서

의 지루할 수 있는 생활의 단편

들을 영적으로 재무장 환기시

켜주는 역할을 하였고,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장성한 아이들의 

고민과 생각들을 이해하면서 

늘 어린아이 같았던 자녀들에

게서 이제는 부모세대를 떠받

치는 든든한 신앙의 동역자와 

같은 마음의 느낌도 가지게 하

였다. 이민생활에서 부모와 자

녀의 관계들 대부분이 고교시

절까지 제한이 되었었는데, 금

번에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를 

엄청난 유익을 가져왔다. 가정

예배는 순종하여 드려본 가정

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유

익이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

2. 매일암송, 매일찬양

교회에서는 주 6일 동안 새벽

예배를 성전과 가정에서 동시

에 드린다. 새벽예배가 마치고 

나면, 그날의 암송구절과 간단

한 성경해석 그리고 그에 맞는 

찬양을 선곡하여 전체 성도들

이 있는 카톡방에 전달한다. 그

러면 성도들은 종일 그 말씀을 

암송하며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날 그 찬양이 나의 찬

양, 나의 감동이 되도록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암송말씀은 새벽과 같은 말

씀이면 더 좋지만, 암송에 초점

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에 달

라도 상관이 없다. 찬양은 어렵

지 않으면서, 유튜브영상을 이

용하면 주제별로 잘 찾을 수 있

다. 카톡의 경우는, 너무 개인적

인 댓글을 달지 않도록 미리 사

역자들만 올릴 수 있는 공적 게

시판임을 강조하면 중간에 나

가버리는 기분 나쁨(?)을 예방

할 수도 있다. 사람들과 함께하

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신행이 ‘말씀암송과 찬양’이다.  

3. 시간을 정해 기도훈련

성전과 가정에서 새벽예배, 

혹은 개인 경건시간을 가질 때 

최소한 30분기도에 6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다. 

자신의 영혼과 삶을 위해, 가정

과 가문과 자녀를 위해,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와 현재 당면

한 사역을 위해, 나라와 민족-

한국과 북한과 미국을 위해, 후

원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위해, 

코로나19의 회복을 위해서 총 

6가지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

도한다. 특별히 세 가지를 더 

기도하게 하는데, 일제35년 분

단70년 105년 동안 한 번도 자

유를 누려보지 못한 북한의 굶

주림과 회복을 생각하며 기도

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어려

움을 이기는 일에, 2020년 모든 

사역의 핑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가 되지 않도록 이런 혼란 중에

도 최선의 사역이 진행되도록 

기도하게 한다. 

경건은 훈련이다. 기도는 특

히 훈련이다. 그래서 순서를 따

라 6개 제목을 5분씩 30분 동안 

시간을 정해 기도하도록 훈련

한다. 수요예배나 금요예배에 

일정하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강단 그 자리에서 통

성으로 5분 간격으로 시간을 

지정해주면서 30분 동안 기도

하는 것을 함께 해보는 것이 훈

련의 좋은 방법이다. 기도훈련

이 되고나면, 하나님과의 깊어

진 관계로 사람이 당당하고 담

대해지는 것을 본다.       

4. 교회사역 적극적 참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변형

된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권한다. 본 교회도 이모

양 저모양 여름사역들이 많이 

멈춰졌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각 가정에서 ‘영상

찬양대회’를 가정별 영상물로 

제출하도록 하여 가정들마다 

찬양으로 큰 위로가 되었다. 또

한 66일 동안 하루에 한권씩 성

경 66권을 4명의 목회자가 새

벽마다 강론하는 ‘어른여름성

경학교(A-VBS)’를 개설해서 

진행 중이다. 또한 예전처럼 여

름성회를 3-4일씩 할 수 없어

서, ‘회복성회’라는 이름으로 매

월 강사를 청해 외부 강사가 전

하는 별식의 은혜를 맛보게 한

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교육기

관의 사역에 성도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강권한다. 줌

을 이용한 영상수업, 성경공부 

및 기도방 개설, 장년성경공부

방 개설, 선생님들이 시험 및 

과제물들을 가정으로 택배하도

록 하는 등 자녀들의 신앙교육

에 적극참여하도록 한다. 

6.25전쟁 중에 피난민 판자촌

에서도 학교가 개설되었던 역

사를 읽다보면, 이스라엘 백성

들의 말씀에 생명 거는 것을 생

각해보면, 어떤 환란 중에도 말

씀교육은 진행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교회가 시간은 흐

르는데 그에 합당한 훈련이 따

르지 않으면 반드시 쓴 열매가 

자라게 될 것이다. 

5. 언제나 보이는 교회로

성전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한 가지 더 드리는 것이 

파킹장 예배이다. 건강에 어려

움이 있는 분들과 연세 드신 분

들을 위한 배려이다. 가정과 동

일한 영상이지만, 몸을 성전으

로 가지고 와서 눈으로 주의 성

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이

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예배

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목사가 별나다 싶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는 젊은 세

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주의 성

전을 향한 사랑이 묻어있다. 어

려운 시절에 기도하고 눈물뿌

리며, 멀리서 교회 십자가만 보

여도 마음이 울컥했던 분들의 

신앙을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 

혹은 교회에 대한 이성의 무지

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들이 땀 흘려 헌신하던 교

회 구석구석이 사랑스럽고 그

리운 것은 너무 당연하다. 실제

로 순교의 시대는 피를 제단에 

뿌렸다면, 이제는 교회와 복음

을 위해 땀 흘리며 하나님나라

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불어 젊은 세대도 눈에서 멀

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기에, 주중 낮 시간에 개인

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

며, 운동도 하면서 어쩌든지 교

회를 향해 가까이 나아오도록 

한다.

6. 개인적 나눔과 섬김

구역장과 성경공부 조장에게

는 당연히 요구되는 나눔과 섬

김의 일을 모든 성도들에게도 

강권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 

가정에 재난구호금을 지원했

다. 생각지 않았던 선물이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십의 일을 드

리고 다음으로 이웃을 위한 섬

김에 십의 일을 드리도록 권했

다. 기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들과 고환율로 인해 한국에

서 송금이 어려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나눔을 가졌다. 

더불어 성도들 모두 자신의 삶

의 현장에서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감

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이를 행하도록 했다. 

이 일에 순종하여, 홀로 사시

는 여든 연세의 어른이 주중에 

떡을 만들어 주일에 들고 오셔

서 나누는 것을 보았다.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어려운 연세 드

신 분들을 위해 대신 장을 봐 

드린다. 자신의 집에 키우는 야

채를 잘 다듬어 나눈다. 1인 가

족에게는 찬양영상축제에 참여

하기 어려움을 알고는 집을 찾

아가 녹화를 도우며 함께 찬양

을 드린다. 이러한 섬김과 나눔

을 통해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

기 전임에도 끈끈한 사랑으로 

성도들은 따뜻한 지체의 사랑

을 상호 느끼게 된다.

   
7. 예배를 긴장감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공

적인 자리에서 서로 방역수칙

을 지키며 설교자와 대면하여 

예배드리게 되니 영적 긴장감

을 가지기가 쉽다. 그러나 문제

는 가정에서의 온라인 영상예

배이다. 몇 배로 긴장하지 않으

면, 예배를 실패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특별히 부모의 긴

장을 필요로 한다. 교회에 가듯 

똑같이 기상해서, 옷을 갖춰 입

고 성경과 예물을 들고, 교회의 

예식 순서에 주의하면서 잘 따

라가야 한다. 혹여 가정이기에 

편하고, 어려운 시기라는 핑계

로 예배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된다면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마치 

위기 앞에 부득이 함으로 예배

를 해치워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울왕을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 자신과 

자녀와 손자까지 절망적인 상

황에 떨어지는 것을 보지 않는

가. 

가정에서의 영상예배는 편하

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난다. 

몇 배로 긴장하며 드려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유무형의 교회, 

교회 밖의 구원, 영상예배의 성

경적 근거, 건물지상주의의 폐

해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는 그 논

거들을 제발 잠시 멈추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까지 긴장감으

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

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때

에, 어떻게 하면 신앙의 일상성

을 잘 회복할 수 있을까를 본 

교회에서 행하는 일곱 가지 강

조점을 가지고 생각해보았다. 

지역과 환경 조건이 모두 다르

지만, 한 가지 ‘어찌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하

면 주께서 친히 처한 환경들에 

맞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

이라 믿어진다. 다른 일도 아니

고, 환란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싶어 하는 주

의 피 값으로 산 몸 된 교회에 

왜 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주

여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davidnjeon@yahoo.com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의 눈눈으로 본 으로 본 세상 세상 

-예배, 말씀, 기도, 섬김

신앙의 일상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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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형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교회의 장로

입니다. 그런데 저는 형과 달리 성격과 기질이 차분하고 소

심한 편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데 리더십의 

유형을  알고 싶습니다. 

- 하시엔다에서 김 집사

A: 좋은 질문입니다. BC460-375년에 살았던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라는 분이 사람의 

체내에서 분비되는 체액에 따라 4가지 기질로 분류하였습니

다. 피색을 다혈질, 끈끈한 액체를 점액질, 담즙 중에서도 누

런색의 담즙을 황답즙질, 혹은 답즙질, 검은 색의 답즙이라

하여 흑답즙질 혹은 우울질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

질론은 19세기까지 사람들의 기질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많

이 사용되었습니다. 

크리스천헤리티지를 설립한 목사요 상담가인 팀 라헤이라

는 목사는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에서 기본지적인 4가지 기

질로 첫째 점액질, 둘째 우울질, 셋째 답즙질, 넷째 다혈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점액질은 성격이 명랑하고 유머가 많

으며 카운셀러가 되기에 적합한 기질입니다. 점액질의 약점

은 결단력이 약하고 게으름이 특징입니다. 

둘째, 우울질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심사숙고하는 스타

일입니다. 그래서 분석적이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이 기

질은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는 완전주의자이고 희생정신이 있으며 자기 능력을 알기

에 능력 밖의 일은 맡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울질의 약

점은 지가 중심적이며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우울증환자

가 되기 싶습니다. 남이 소근소근하고 말하면 대뜸 자기를 비

판한다고 단정하고 냉소합니다. 완전주의자이기에 남에 웬

만큼 잘해도 칭찬하지 않고 남의 좋은 점보다 단점을 잘 발

견합니다. 그리고 보복심이 강합니다. 우울질은 자기의 장점

을 충분히 발휘하여 동료들보다 우수한 위치에 서든가, 그렇

지 않으면 약점으로 인해 신경질과 수심에 뒤덮히고, 자신을 

즐기지도 못하고 남을 즐겁게도 못하는 우울증환자가 되어 

동료들보다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뛰어난 인물들이 이 우울증에 속한 자가 많습니다. 그

래서 우리도 위로가 됩니다. 

셋째, 답즙질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능력을 

크게 신뢰하는 편이며 투쟁력이 강합니다. 항상 활동하는 사

람이지만 그가 내리는 결정들은 이성적인 분석보다는 직감

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즙질은 원래 ‘지도자적인 자질’

을 다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그의 의지는 그룹을 이

끌기에 충분하고 모든 사람들의 훌륭한 판단자가 되며, 긴급

사태에는 빠르고 대담한 태도로 일을 처리합니다. 지도자로 

임명되면 곧 이를 수락하거니와 때로는 자진해서 일을 맡고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모든 일을 떠맡는 사

람’으로 불리웁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대하지

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협조할 것입니다. 약

점은 사과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많은 경우 인정

이 없고 퉁명스럽고 또 냉소적인 말을 냉정하게 내뱉습니다. 

넷째는 다혈질인데 이 사람은 지나간 일들을 쉽게 잊어버

려 과거에 골치 아프고 복잡했던 문제들을 머리속에 남겨두

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므로 

다가올 곤경에 대해서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질 않습니다. 

그저 현재에 따라 살기 때문에 낙관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

다. 끝없이 일을 하며 휴식을 모릅니다. 자기능력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일은 곧잘 하는데 끝마무리를 잘 못하는 스타

일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기질들은 혼합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예를 들면 다혈답즙질입니다. 지도자 형의 베드로가 이 

기질입니다. 담즙우울질이 있는데 안드레나 요한 같은 사람

입니다. 이 사람은 리더보다 조력자 스타일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신앙상담 ??
?

?
?

점액질, 우울질, 답즙질, 다혈질 4가지 유형분류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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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북부 사카

이족은 테미

아르로 더 잘 

불리우며 말

레이시아의 

페락과 케란

탄 지역인 산

악지역 내륙열대지방에 거주한

다. 그들은 오란 아슬리로 불리는 

토착민이다.

1930년대까지 말레이인은 슬

라브족의 사카이공동체를 습격

했다.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낯선 이들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을 갖게 됐다. 말레이시아 토착민

은 1954년의 법령과 1974년 개정

된 법령으로 공산당의 반격이 있

는 동안 정부차원의 보호를 받았

다. 요즘은 지역경찰이 원주민 마

을에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고 있

다. 이러한 법령은 말레이 사회에

서 북부 사카이족의 접촉을 감소

시키고 있다.

북부 사카이, 즉 테미아르는 몬 

크메르(Mon-Khmer)어로 말한다. 

이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

나 성인 남성들은 말레이어를 말

하고 공립학교를 다니는 어린이

들도 말레이 문자를 배우고 있다.

삶의 모습

북부사카이는 경작방식이 어

느 정도 유목민의 방식을 따른

다. 그들은 항상 화전법으로 경

작하고 사냥과 낚시로 보충하며 

기술적인 발전과 상관없이 생활

하고 있다. 마을 주위의 경작할 

수 있는 땅은 2년 후 고갈되기 때

문에 공동부락은 또 다른 지역으

로 옮겨가야만 한다. 또한 북부

사카이족에게는 몇 가지 주요한 

생계유지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장식용 매트와 담배쌈지, 작물 

저장용 가방 등과 같은 지역 생

산품을 거래하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나무줄기, 과일 등과 같이 

숲에서 거둔 작물을 팔기도 한

다. 일부는 차 재배지에서 노동

하고 수입을 벌어들인다.

1970년대 이후 북부사카이 대

다수는 숲 지역을 떠나라는 정부

관계자의 요구와 반격 움직임에 

대한 반응으로 정착지를 옮겨왔

다. 정착지의 집들은 말레이의 현

대적인 양식과 전원풍의 집모양

이며 널빤지로 만들어져 길을 따

라 줄지어 있다.

나머지 북부사카이인들은 (다

시 옮겨와서) 큰 강을 따라 우거

지 숲 지역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대로 살고 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이러한 공동부락은 나

무 지주를 세워 땅 위에 지어져 

있고 짚으로 이은 지붕에 일반적

으로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

다. 가축들은 집 하부에서 길러

진다. 그렇지만 북부사카이족들

은 닭 종류는 애완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먹지 않고 그냥 기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육류

용으로 판매한다.

북부사카이 사회는 높은 집단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 마을 안

에서 사냥 또는 낚시한 것들뿐만 

아니라 돈, 의복, 그 밖의 다른 물

건들도 서로 통용한다. 또한 동시

에 그들은 자유도 마음껏 누린다. 

부락민들 중 반 정도만 같은 곳에 

머물러 지내며 나머지는 곳곳으

로 흩어져 산다.

테미아르인들에겐 “결혼하다”

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결혼”하

지 않고 쌍을 이루거나 동거하는

데 약간의 제약이 있을 뿐이기 때

문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동거하

는 문제에 대한 공적인 이행들을 

통해 결혼이 성립되도록 하는 기

구를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다. 결

혼한 첫 달 동안 신혼부부는 아내

의 공동부락에서 함께 살다가 다

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공동주거

구역에서 자신의 거주처를 차지

하기도 한다.

신앙

북부사카이는 그들만의 “심리

요법” 종교로 잘 알려져 있어서 

서쪽 나라들에서도 사용되고 있

다. 그것은 꿈을 통해 그들을 인도

하는 영혼과 대화하는 “세노이 꿈

치료”를 고안한 것이다. 꿈을 꾼 

사람이나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

은 그의 마음, 몸, 사회적 관계, 말

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과 상징적

으로 융합돼있다.

북부사카이 종교에서 가장 주

요한 의식은 저녁시간에 많은 사

람들이 집안에서 모인 가운데 무

당에 의해 행해지는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들은 합창, 춤,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 등으로 이뤄지

는데 이때 불리는 여성들의 노래

는 남아시아에서 합창곡으로 각

광받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북부사카이는 세상에 접근하

는 방식이 복잡하게 묶여있는 “영

적혼돈”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로

워질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십자가

의 유일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북부 사카이(NortherN Sakai)

서방과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충돌 격화

중국 정부의 ‘홍콩 국

가보안법’ 제정 방침에 

따른 파문이 미국과 영

국, 캐나다, 유럽연합

(EU) 등 서방과 중국의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경제·통상 분야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고, 영국·캐나

다·호주 등 영연방 외무장관들과 EU도 비판에 

가세했다.

홍콩에서는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시위가 홍

콩 보안법 논란을 계기로 다시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의 마지막 영

국 총독인 크리스 패튼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중국이 홍콩을 배신했다. 영

국은 홍콩을 위해 싸워야 할 도덕적·경제적·법

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패튼은 일간 더타임스에 “홍콩의 자율성은 

지난 1984년 영국과 중국의 공동 선언에 담긴 ‘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정신에 

따라 보장돼 왔다”며 “그러나 중국은 홍콩보안

법을 통해 이 선언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지적

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새로운 독재를 펼치고 

있다”며 “영국은 중국이 일국양제 정신을 파괴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패튼은 1997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이양할 당시 총독을 역임했다.

패튼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인 186명은 공

동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과 

법, 기본적인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미니크 랍 영국 외무장관, 마리

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무장관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우

리는 홍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도입하

려는 제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그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를 보장

하는 일국양제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대변인을 통해 “중

국이 홍콩의 인권과 자유, 고도의 자치를 존중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안보와 관련한 법적 공백

을 이유로 홍콩 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에 더많은 기도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22일 교회 등 종

교시설이 필수적인 장소

이고 미국에 더 많은 기도

가 필요하다며 주지사들

을 향해 "지금 당장 문을 

열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유행이 여전한 가운데 확산 우려 장소로 

여겨지는 종교시설의 즉각적 재개방을 주문한 

데다 주지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무력화

하겠다는 엄포까지 놔 논란이 예상된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

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늘 나는 

예배당과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이슬람사

원)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 장소라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주지사는 주류점과 임신중절 병원

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면서 교회와 예배당은 

제외했다"며 "이는 옳지 않다. 나는 이 부당함을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지사들은 이번 

주말에 옳은 일을 하고, 이 중요한 신앙의 필수 

장소들을 당장 열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주지사들(의 방

침)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미국에서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은 기

도가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

분여 간 간단한 입장 발표 후 기자들과 문답 없

이 곧바로 퇴장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이날 종교시설 재

개에 관한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는 시설을 

정상화할 경우 비누와 손소독제 제공, 마스크 

착용 권장, 일일 청소 등 주문과 함께 성경이나 

찬송가 공유 제한, 결혼식이나 장례식 인원 제

한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종교시설을 통한 확산 사례가 확인되

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지나치다

는 비판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곧바로 

연단에 오른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조차 발병이 많은 곳에서는 지금 당장 시

설을 개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을 다시 열 것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은 

기독교, 특히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여기는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

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대

선 때 스스로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밝

힌 유권자의 81%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팔려간 북한여성들 코로나봉쇄로 굶주림”

중국 지린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통제 조치가 강화돼 인

신매매로 팔려간 북한 

여성들이 심각한 식량난

에 몰리고 있다고 한국 순교자의소리(VOM)가 

20일 밝혔다. 지린성 방역당국은 최근 지린성 

지린과 수란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일부 

지역을 봉쇄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에선 식량을 

사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 북한 여성은 불법으

로 인신매매돼 신분증이 없다”며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굶주림”이라고 

전했다. 한국VOM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중국 

브로커에 의해 성매매 업소나 문제가 있는 중국 

남성에게 팔려간다. 일을 할 수 없게 돼 버림받거

나 학대를 피해 도망친 여성들은 신분증이 없어 

음식을 살 수 없다. 선교사나 지원 단체가 도왔지

만, 지역 봉쇄와 통제로 어려워졌다.

한국VOM은 코로나19로 봉쇄령이 내려질 것

을 예상해 그동안 돌보던 북한 여성 13명과 가

족에게 7개월 치 식량을 미리 제공했다. 중국 

돈 1000위안(약 17만3000원)이면 한 가족이 7

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다. 한국

VOM은 지린성에 불법체류 중인 북한 여성이 

더 많다고 보고 이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나눠 

주기 위한 성금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소송 낸 교회, 방화로 잿더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

른 예배 제한이 부당하

다는 소송을 낸 미국 미

시시피주의 한 교회가 

방화에 따른 불로 전소

했다고 22일 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화재는 전날 미시시피주 홀리스프링스시(市)

의 한 교회에서 발생했다. 교회는 불타 잿더미가 

됐고, 교회 주차장 바닥에는 "이제는 집에 있어야 

할 것이다. 위선자들"이라는 낙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낙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

는 흰색 스프레이 페인트와 손전등을 확보했고, 

방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지난달 성서 연구 모임과 부활절 

예배를 개최했다가 코로나19 행정명령과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교회는 같은 달 홀리스프링스시를 상대로 코로

나19 예배 규제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

기했다.

교회 측 변호사는 소송에 불만을 품은 누군가

가 저지른 방화 사건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트위터에 글

을 올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교회에 불을 지

른 사람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무시...그래도 해변 간 사람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 10만명을 

눈앞에 뒀지만 여전히 사

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

는 풍경이 현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현

충일을 하루 앞둔 24일 미주리주 유명 관광지인 

오자크 호수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 요

트 클럽과 야외 바, 수영장 등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했고 마

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다.

SNS를 통해 퍼진 이날 오자크 호수 사진에는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몸을 맞대고 밀착해 

음주와 수영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또 ‘사회

적 거리두기를 지키세요’라는 안내문 아래에서 

수십명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장면도 있다. 한 

관광객이 찍은 영상에서는 “코로나19는 없다”

는 외침이 들리기도 했다.

플로리다주 탬파 해변 역시 인파로 북적였다. 당

국이 해변 주차장을 폐쇄하는 비상조치를 내릴 정

도였다. 이날 해변에는 300여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당부했다.

인근 데이토나 비치에서도 200여명의 젊은이

가 길거리 파티를 열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다. 일부는 차를 몰고 합류해 지폐

를 뿌리는 난동을 피웠고,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부상을 입기까지 했다.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

관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충일 연휴 야

외 나들이 인파가 무척 걱정된다”며 “사회적 거

리두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러지 못할 상황이라면 마스크라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ternet News
인터넷 뉴스 

<2면에서 계속>

한 연구는 사람들에게 손 소독

제 옆에 서도록 요청하는 것만으

로도 사람들을 보다 보수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같은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손 

씻기를 생각하도록 하면 ‘자유분

방한 성적 행동’을 더 쉽게 비난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예를 들

어, 참가자들은 곰 인형을 들고 

자위하는 여성이나, 할머니의 침

대에서 성관계하는 부부에 관대

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질병의 위협은 사회집단을 가

혹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 

외에도 낯선 사람 즉, 외부인에 

대한 불신도 더 키운다.

캐나다 맥길대학의 나쓰미 사

와다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

으로부터 감염에 취약하다는 느

낌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

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사

실을 밝혀냈다.

추가적인 연구에 따르면 일반

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매력이 적

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더 가

혹했다. 이는 아마도 사람들이 얼

굴이 못생겼다는 것을 몸이 아플 

수 있다는 신호로 잘못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강화된 불신과 의심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을 대할 때 특정 반응을 형성케 

할 것이다. 샬러에 의하면 이 반

응은 불순응에 기인한 두려움에 

의해 생겨난다. 과거에는 내가 속

한 집단 밖 사람들은 특정 규범

을 준수할 가능성이 적었다. 이로

써 사람들은 외부인이 무의식적

으로나 고의적으로 질병을 퍼트

릴까 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오늘

날 이는 편견과 외국인 혐오로 이

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실험에 참가한 아로에는 질병

에 대한 두려움이 ‘이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게 행동

면역체계가 보여주는 ‘미안함보

다는 안전함이 낫다’ 논리의 접

근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현대 다

문화주의와 인종 다양성을 만나

면서 전염병과 무관한 신호를 보

고 잘못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

고 말한다.

행동면역체계의 영향은 개인

마다 다르다. 아로에는 “일부 사

람들은 행동면역체계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해 많은 일을 잠

재적인 위험으로 인지하는 모습

을 보인다”고 말한다. 연구에 따

르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평범한 

사람보다 사회적 규범을 더 존중

하고 외부인을 더 불신하는 경향

이 크다. 질병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사고방식

을 바꾼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데

이터는 아직 없다. 하지만 행동면

역체계 이론은 확실히 그럴 가능

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토론토대

학의 요엘 인바는 “행동면역체계

가 사회적 태도에 큰 영향을 미

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전반적

인 견해를 바꾼다”고 주장한다.

그는 2014년 에볼라 팬데믹 때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몇 가

지 증거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국제 뉴스에 집착했고, 게이와 레

즈비언에 대한 암묵적 태도 역시 

약간 안 좋아졌다. 그는 “이런 사

례들을 통해 사람들이 질병 위협

에 따라 태도 변화를 보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대선이 다가온다. 그렇다

면 행동면역체계가 후보자들이

나 특정 정당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샬러는 행동면역체계

가 작은 역할을 수행하리라 추측

한다.

비록 행동면역체계가 국가적 

차원의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치더

라도,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개개인

이 의견을 펼치거나 누군가의 행

동을 판단할 때, 또는 다른 정당

의 정책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실제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

는지, 혹은 고대에서부터 형성된 

행동면역체계 때문에 그렇게 생

각하는 것인지 유추해볼 수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전염병, 사람 마음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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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운은 1880년 또는 1887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3년경에 

도미한 것으로 보인다.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영수

1904년에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애

비뉴의 길과 코태지 스트리트 길이 

만나는 코너에 한인 캠프가 설치되었

다. 리버사이드 지도에는 한인 거주

지 Korean Settlement라고 적었다. 

바로 이 한인 거주지가 한인캠프다. 

이 한인캠프는 1937년까지 지속하였

다. 장태한 교수에 따르면 약 20개의 

실용적인 목조건물은 모두 1층이었

고, 커뮤니티 센터와 2, 3세대용 건물

은 1.5층이었으며, 대부분 직사각형

이었으나 3개의 건물은 정사각형이

었고, 기역자 건물도 있었는데, 하나

같이 각 방의 창문은 하나였고, 5채는 

창문 가리개가 있었으며, 12채는 타

일 굴뚝이 있었고, 2개의 건물에는 스

토브 파이프가 있었지만 다른 2개의 

건물은 굴뚝이 없었으며,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전기도 설치되지 않은 

열악한 판자촌이었다.

문영운의 이름이 소개되기는 1913

년 12월이다. 그가 새해 1914년 리버

사이드 국민회 지방회 대의원에 선임

되었다. 당시 회장에 김순학, 부회장

에 이 일, 총무에 정지영, 학무원에 김

중원, 법무원에 이 원, 구제원에 이성

민이었다. 그는 새해 1월에 낼시따에

서 사망한 이인초의 장례식비를 위하

여 의연금을 기부했고, 그해 4월에는 

국민의무금을 낸 것만으로도 그의 민

족사랑과 나라사랑을 엿보게 한다.

문영운은 1914년부터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 교회 영수였다. 그는 민찬호 

목사를 돕는 조사였고, 민찬호 목사는 

재미한인을 위하여 미국북장로교가 

파송한 내지선교사 라프린 목사의 지

도하에 남가주와 중가주에 있는 재미

한인을 선교하는 순행 목사였다. 당시 

미국북장로교와 미국북감리교가 선교

지역 구분을 했고, 남가주와 중가주는 

미국북장로교 선교구역이었다.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는 파차

파 애비뉴 1158번지에 있었다. 오늘

날의 4430 코멘스 스트리트다. 본 교

회에서 주일예배와 주중예배 등 두 

번의 예배가 있었다. 어느 해인지는 

몰라도 교회간판에 소개된 대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예배가 있었고, 목

요일 오후 8시에 목요 예배가 있었다. 

1914년 4월 리버사이드에 총 30여 

명의 한인이 거주했다. 이들 중 박충

섭의 주선으로 귤 따는 일을 하는 자

가 많았고, 그 외에 여관에서 일하는 

형제도 있었다. 그해 5월에 서간도 동

포의 기황을 구휼하기 위하여 의연금

을 기증한 사람은 본 교회 교인일 것

이다. 그 명단에는 정명애, 김변선, 태

정근, 이성민, 박화준, 박병원, 박충

섭, 홍재형, 김진행, 김순학, 이 일, 김

병환, 이학현, 김대일, 구정섭, 박호

근, 장한조, 김태연, 이 원, 전기련, 윤

병렬, 정지영 등 총 22명이다. 그해 4

월에 4, 5 한인가정이 있었다고 하니 

이들만 해도 10명이 될 것이고, 어린

이도 있었을 터이니 30여 명이 되겠

다. 그해 3월 리버사이드에 재학한 학

생 네 명이 이들 가정의 어린이일 것

이다. 이들은 전경무가 중학교 1학년, 

김마태가 중학교 3학년, 전경유가 초

등학교 2학년 그리고 김달리가 초등

학교 1학년이었다. 

1914년 8월의 리버사이드 국민회 

지방회 임원을 소개하면 회장에 김순

학, 법무원에 구정섭, 학무원에 정지

영, 서기는 이학현이었다. 이듬해 이

학현이 회장에 선출되었고, 문영운은 

서기로 선임되었다. 

1914년 11월 30일 현재 미국북장로

교 내지선교부 산하 로스앤젤레스, 리

버사이드, 클레몬트, 업랜드, 디뉴바 

등 가주 한인장로교회의 통계에 따르

면 총 세례교인수가 189명이었고, 

1914년 한해에 44명이 증가하였는데 

32명은 장년 세례자였고 12명은 유아

세례자였다. 그리고 16명이 원입 교인

이었다. 매 주일예배에 참석한 평균수

는 132명이었으며 주일학교의 매 주

일 평균 참석수는 76명이었다. 그리고 

대학 재학생이 3명, 고등학교 재학생

이 14명, 초등학교 재학생이 46명이었

다. 지난 한 해 동안 헌금한 총 헌금액

은 1,486달러 16센트였고, 교회 수리

비는 20달러, 자선활동비로 지출한 비

용이 358달러 90센트였으며, 내지 선

교 사역을 위하여 266불을 지출했다. 

위의 통계에서 리버사이드의 수치를 

가름하기는 어렵다. 

신한민보에 따르면 1915년 리버사

이드에는 교회로 인하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고, 근래 그곳 

교인의 열심히 교회가 더욱 발전하는 

모양이라고 소문이 났다. 

그해 3월 31일에 가주 동양인을 위

한 미국북장로교 내지 선교사인 

John H. Laughlin 선교사가 민찬호 

목사와 더불어 리버사이드를 방문했

다. 이에 본 교회는 이들을 위한 환영

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많은 교인이 

모인 가운데 라프린 목사는 중국 선

교사 시절에 알았던 중국어로 찬송가

를 불렀고, 여학생 송마티는 영어로 

찬송을 불렀다. 

문영운은 1915년 4월에 리버사이

드의 인근 업랜드로 이주하게 되어 

일반 교우들이 전별식을 마련하였다. 

1915년 4월까지 영수로 재임하였는

데 아마 1년간 본 한인교회를 섬긴 

것으로 보인다. 그달에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는 문영운의 후임으로 

하도원 장로를 교역자(영수?)로 세우

고 최재덕 집사를 선출했다. 하도원 

장로는 한국에서 여러 해 동안 장로

로 교회 일을 한 경험이 있던 자였다.

업랜드 한인장로교회

1915년 4월에 업랜드로 이주한 문

영운은 업랜드 한인장로교회에 출석

하였을 것이다. 당시 본 교회 목사는 

박 선이었다.

업랜드는 리버사이드에서 보면 서

북쪽으로 찻길로 22마일 떨어져 있

다. 이곳에 한인이 거주하기는 1905

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영운이 

업랜드로 이거할 때인 1915년 4월에 

업랜드 한인의 수는 70여 명이었다. 

임준기가 이곳에서 노동 주선을 하였

는데 신용을 얻어 일자리가 전보다 

더욱 많이 들어왔고, 70여 명도 부족

하였다.

1915년 4월 말에 업랜드 한인장로

교회는 백인 업랜드 장로교회를 빌려 

스트왓 부인을 위한 대연을 열었다. 

스트왓 부인은 지난 10년간 한인들

을 위하여 열심이었다. 임준기가 노

동을 주선하여 대부분의 한인 노동자

들이 이 스트왓 부인의 농장에서 일

했다. 할렐루야를 일동이 찬미함으로 

개회하여 본 교회 백인 목사 알리슨

이 기도하였고, 박 선 목사가 찬사를 

하였으며, 민 부인이 찬미 독창을 하

였고, 미국인 서전트가 설교하였으

며, 강영승이 찬미 독창을 한 후 백인 

목사 헌트가 설교하였고, 이요섭이 

찬미 독창을 한 후, 백인 목사 스톤이 

설교하였으며, 강영각이 나발을 분 

후 스트왓 부인이 설교하였고, 임보

배가 찬미 독창을 한 후  곽림대 목사

가 설교하였으며, 팩손 쿡과 스트왓 

리의 이중창에 이어서 이종화가 설교

했고, 백인 파머 여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였으며, 음악대가 음악을 연주

한 후 폐회했다. 그런데 이 대연에 문

영운이 순서를 맡지 않았다.

문영운이 1915년 11월에 국민회 

다뉴바 지방회 대의원으로 선임되었

다는 광고가 있었으므로 그의 다뉴바 

이주는 1915년 11월 이전이다. 다뉴

바에는 한인장로교회가 있었으니 본 

교회에 출석했을 것이다. 문영운은 

늦어도 1915년 12월에 다시 리버사

이드로 이주하였다. 그가 1916년 2월

에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 신년도 

대의원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이다. 

1916년 6월에 그가 국민 의무금을 냈

으니 그의 나라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 후 그가 멘티카로 이주했다. 그런

데 1916년 12월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던 중 몸을 쉬고 있었는데 그

달 19일 상오 9시경에 샌프란시스코 

마켓트 거리에서 자동차에 치여 왼편 

다리뼈에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

곳 덕인 병원에 입원하여 1개월간 치

료하였다. 

리버사이드

문영운이 1917년 1월경에 다시 리

버사이드로 이주하였다. 그해 3월 4

일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 통상회

의에서 회장 정지영이 사임하여 문영

운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해 3월 

9일에 문영운이 본국으로부터 오는 

친구의 여비를 위하여 업랜드를 방문

했는데 리버사이드로 돌아가는 길에 

전임 총회장 강영소를 모셨다. 그들

은 온타리오와 리버사이드 간에 운영

하던 A.R.G. 버스 회사 소속 27세의 

백인 알프레드 H. 존슨이 운전하는 5

인승 발룬 버스의 뒷좌석에 탔다. 그

날 오후 2시 45분에 온타리오를 떠나 

온타리오 외곽에 이르러 비가 와서 

버스 기사가 옆 커튼을 내렸고 그나

마 후추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다. 버

스 기사가 서던퍼시픽 화차(기차)를 

보는 순간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브레

이크가 작동하지 못한 채 철로 위에 

올라가 기차와 맞부딪쳐 기차가 버스

를 밀고 얼마간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는 완전히 부서졌고, 승객 네 명

이 모두 떨어졌다. 버스와 기차가 시

속 15마일 이하였다고 한다. 

문영운은 목뻐와 두개골이 단절되

었고 말을 못 한 채 곧 세상을 떠났다. 

강영소는 두부를 다쳤으나 요행 중 상

처가 없었고 움직일 수 있으니 의사는 

염려없다고 단언하였다. 버스 기사는 

얼굴과 앞이마와 코에 중상을 입었고, 

다른 백인 승객인 온타리오 목장 주인

인 55세의 풀러는 심각하게 중상을 입

어 온타리오 병원에 입원했다.  

신한민보는 “문영운씨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니 애통한 정을 금치 못

하여 씨의 생명을 달하노라. 씨는 일

직이 그리스도 교리를 의지하여 마음

이 참되고 품행이 단정한 좋은 친구

라. 생평에 남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고로 신후의 장물이 없으되 오직 상

천은 선인을 어여삐 보사 착한 아들

을 주어 현금 평양에 있어 가정을 이

을 만한 학문을 배우나니 이것이 그 

돌아가는 혼을 위로할 일이로다”라

고 적으면서 “소위 문명의 최악이 우

리의 선한 사람을 해롭게 한 것은 길

이 느낌을 마지 않노라”고 한탄했다. 

도산 안창호는 급보를 받고 민찬호

와 강영승과 조갑석 등과 함께 온타

리오에 와서 경무청의 심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강영소는 당시 증인으로 출

석하였다. 그 후 강영소는 업랜드 샌

안톤 병원으로 입원하였다. 북미총회

는 이 사건에 대하여 클래몬트 지방

회에 훈시를 보내어 사실을 조사하였

고, 온타리오 경찰의 보고를 기다렸

다. 그달 11일 하오 1시 30분에 가주 

장로교 순행 목사 민찬호의 주례로 

장례식을 마친 후 온타리오 매장지에 

안장하였다.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에서는 

그달 25일 하오 8시 30분에 그가 영

수로 섬겼던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

회 예배당에서 고 문영운의 추도회를 

거행했다. 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 

회장 이성민의 주례로 남녀 동포 전

부가 출석한 가운데 추도사, 창가, 현

악,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그의 

묘지는 벨리뷰 메모리얼 팍의 

Section I, Lot 3, grave number 3이

다. 그런데 그곳에 그의 묘비는 없다.
damien.sohn@gmail.com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98. 문영운(1880-1917)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리버사이드한인장로교회 영수...국민회 참여 후원금 모금

본국친구 여비 마련차 업랜드 방문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

리버사이드 한인장로교회 간판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18)                                      

2020년 5월 30일 토요일www.chpress.net8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특   집

사·모·칼·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위대한 일  

5월 가정의 달이다. 사람이 세상에 와서 한 일중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낳고 가족을 만든 일이 아닐까? 그래

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가족

을 만드는 것이리라. 그럼에도 가족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 속에서 웃고 울고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며 얽히고설

킨 감정들을 풀지 못해 자기가 더 희생자라고... 아픔을 주

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네 가족들은... 그래서 

급기야 밑바닥까지 감정을 드러내며 이혼을 운운하기도 

한다. 

하루 2시간씩 운동을 한다는 친구 사모님은 나이 들어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내 몸이 아프지 않는 거라

고... 죽을 각오로 운동을 한단다. 맞는 말 같다. 사람이 같

이 살아갈 때 상대에게 무엇을 잘해주는 것보다 더 우선

되는 것은 서로에게 폐가 되지 않고 불편을 주지 않는 것

이 아닐까. 부부싸움도 그렇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것을 돌려주면 분명 그 싸움은 끝나질 않는다. 그것보다 

조금만 덜 돌려주면 그 상처 덩어리가 점점 더 작게 오고 

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되리라.   

그렇다. 질서가 잡힌 가족은 행복하다. 질서가 잡혔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과 사랑이 있고 서로를 향한 신뢰와 배

려가 있는 것이리라. 그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냥 어제처럼 살고 지난주처럼 생각하고 지난해처럼 행

동해선 그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리라. 그보다는 각자

의 삶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진 영혼으로 

성숙해갈 때 가족의 질서는 저절로 잡혀가는 탁월하고 행

복한 가족이 되리라. 

보면, 가족 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단연 

사춘기 자녀들을 둔 가족이다. 그렇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과 혼동이 

있어서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속이 터져도 기다리고 기다려주면 어느 날엔

가 스스로 느끼는 미안함과 고마움은 엄청난 치유와 회복

의 영적 파장을 일으키리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죄

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

럼... 그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자들의 가슴에 꽝 부딪

혔을 때 그들은 다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

지 않았는가.

그렇게 가족 간에 너무 익숙해져서 무디어진 서로의 고

마움을 조금씩 깨우쳐주면 그들의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 자

녀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풀어주는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

면 좋겠다. 그렇다. 용기란 아는 것으로 살지 않고 모르는 

세계로 나가보는 것이다. 마음을 넘으면 상상하지 못한 엄

청난 넓은 생각과 세계가 펼쳐져 있으리라. 그리고 그 길은 

필경 인생을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닐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

신... 오늘 서로의 가슴앓이들을 알아주고 당신은 외롭고 부

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멋지고 사랑스럽고 고마운 사람이

라고 어깨를 감싸주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회복시키는 

힘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힘이리라.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4)칼빈과 그의 사상을 따

르는 불란서의 라무스신학의 

종합

그의 신학은 칼빈과 라무스

신학을 종합한 형태이다. 그에

게 축복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지식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

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윌리

엄 에임스는 축복과 행복을 결

합시켰고, 이것이 웨스트민스

터 소요리문답의 제 1번 문항

이 된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퍼킨스

의 명제는 유기된 사람들이 소

유한 일시적인 믿음과 오직 하

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갖

는 구원하는 믿음을 대조하여 

어떻게 사람이 유기되지 않고 

택함 받았음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였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교회에서

는 높이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그의 이중예정론은 알미니우

스(Alminius)와 예정론을 반

대하는 네덜란드의 목사들에

게 비판의 대상이었다. 

5)비판

퍼킨스의 예정교리에 대한 

변호와 논증은 칼빈의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가 서

술한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확

신에 내용도 칼빈의 신학을 계

승한 것이다. 다만 퍼킨스는 

그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

화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체

계화를 한 목적은 사변적인 논

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이유인 

목회적 적용을 위한 것이었다. 

개인을 위해서는 자기 점검을 

하게 하고, 목회자에게는 회중

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교회에 

위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

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교

회가 경건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

은 “황금사슬”의 첫 장에서부

터 언급하고 있는 그의 신학의 

정의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신학이란 영원한 복된 삶의 학

문이다.” 그의 신학이해도 사

변적인 것이 아니라 삶 자체였

다. 신학이 직접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위

한 것이기 때문에 칼빈의 신학

을 계승하면서 교회에 적용하

였다.

그러나 켄달(R. T. Kendal)

은 퍼킨스의 구원론이 칼빈의 

정확한 가르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칼빈의 

선택여부에 대하여 오직 그리

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였지만, 

퍼킨스는 자신의 성화를 바라

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

이다. 그는 베드로후서 1장 10

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

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유효

한 소명의 대상을 입증하기 위

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구원

의 확신을 양심에 집중시켰다. 

또한 칼빈은 신앙의 대상과 확

신의 근거를 일치시켰지만, 베

자와 퍼킨스는 신앙의 대상(그

리스도의 죽음)과 확신의 근거

(성화)를 분리시켰다. 

그는 작정의 순서인 타락전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그의 “

황금사슬”에서 베즈의 견해를 

받아들였고, 선택된 자나 유기

된 자가 모두 아직 꼴을 갖추

지 않은 덩이로부터 예정되었

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구분

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하

이델베르크 출신의 신학자인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를 저술하였

는데, 그것이 영국에서 “기독

교대요”로 번역되어 퍼킨스에

게 영향을 미쳤다. 켄달은 우

르시누스의 가설적 개념인 행

위언약이 퍼킨스에게 차용된 

셈이라고 지적한다. 

우르시누스로부터 차용된 

용어인 실천적 삼단논법은 믿

음의 중심을 선한 양심에서 

찾았고, 이 양심이 이 원리로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이것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

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

라보는 대신, 자신을 성찰하

게 하는 주관주의와 자기반성

으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기

도 한다. 

3. 끼친 영향

그의 가장 큰 영향은 미국의 

청교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에게 준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제자였

던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는 퍼킨스와 칼빈이 가

진 지식중심의 신학에서 의지

중심의 신학으로 이동하였다. 

임종 시 퍼킨스를 방문한 새뮤

엘 워드(Samuel Wards)는 그

의 일기에서 '하나님은 그의 

죽음이 대학에 돌이키기 힘든 

손실이며 크나큰 심판이 되리

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 왜냐

하면, 그를 대신할 인물이 달

리 없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

였다. 존 코튼은 퍼킨스의 설

교에 대해서 번민을 가졌고, 

퍼킨스의 사망에 대해 은밀히 

좋아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그는 16세기 후반 

영국을 대표하는 개혁주의 신

학자로서 “영국 청교도의 아버

지”로서 영국 청교도 신학과 

설교에 기초를 놓았고, 이후 

미국, 네덜란드, 유럽 등 서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비

록 44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

지만 그가 남겨 놓은 방대한 

분량의 저서들은 이후 청교도 

시대의 엄청난 문헌들이 쏟아

져 나오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그는 또한 설교와 신학의 가

르침을 통해 케임브리지 대학

의 후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

쳤다.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

하여 그의 제자가 된 청교도 

학자로서 “신학의 정수”를 쓴 

윌 리 엄  에 임 스 ( W i l l i a m 

Ames) 등이 있고, 그의 설교

와 신학적인 감화를 통해 많은 

영향력 있는 청교도들, 곧 존 

프레스톤(John Preston), 존 

카튼(John Cotton), 윌리엄 구

지(William Gouge), 토마스 굳

윈(Thomas Goodwin) 등이 

대를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청교도 설교학의 교

과서로 퍼킨스 이후 위대한 청

교도 설교자들을 배출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이 외에

도 청교도 구원론의 기초가 된 

“황금사슬”, “목사의 소명”, “

소명론”, “기독교 가정” 등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계속 후대

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윌리엄 퍼킨스가 당대에 끼

친 영향은 토머스 굿윈

(Thomas Goodwin)이 케임

브리지에 갔을 때 “온 도시가 

퍼킨스 사역이야기로 가득했

다”는 말에서 능히 알 수 있

다. 그는 로이드 존스(Martin 

Lloyd-Jones)가 언급한 것 

같이 청교도를 이론적으로 다

듬고 정교하게 했으며, 영국 

교회의 후기 종교개혁의 역사

를 뒷받침했다. 조나단 에드

워즈는 윌리엄 퍼킨스의 “설

교의 기술”에서 설교의 모범

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제임

스 패커(James I. Packer)는 

퍼킨스의 “설교의 기술”을 청

교도 설교의 원리로 공식화했

고,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공

적예배규칙서”에서 가장 훌

륭하게 균형 잡힌 표현으로 

발전했다고 평했다. 

younsuklee@hotmail.com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구분의 선구자...성화에 초점맞춰행위언약과 은혜언약 구분의 선구자...성화에 초점맞춰

영국 청교도 신학과 설교에 기초 놓고 후진에 큰 영향 영국 청교도 신학과 설교에 기초 놓고 후진에 큰 영향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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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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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훈 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지난 월요일에 뉴썸 캘리포

니아 주지사가 기자 회견을 통

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동

안 내려졌던 행정명령이 제한

적이나마 3주안에 대부분 해제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상의 

일들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

도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이전

에 비해서 상황적으로 열악한 

변화가 따를 것이다. 이에 사람

들이 변화된 열악한 상황에 주

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 위

해서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용

기 있는 도전들을 시도할 것으

로 보인다. 

새롭게 도전하는 대장정에 

돌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원

과 격려가 무척 필요한 시기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환기하

여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

식이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인

들이 피해야할 삶의 방식과 그

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할 삶의 

방식에 대하여 제시한바 있다. 

먼저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

이 피해야 할 삶의 방식을 제시

하였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

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

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

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약

4:13). 야고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

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

의 이익에만 집착해서 사는 것

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영역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하

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

신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구

하는 사람들이다. 이익 앞에서

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하나의 사치스러운 개념

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리

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기독교 신앙에 가

져다줄 수 있는 해악은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표면적

인 성과에 매어 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교

회는 표면적으로 대단한 성과

를 이루었다. 숫자적으로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 숫자

적으로 본다면 그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한국 교회들이 사

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

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한국의 교

회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

향력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매우 크다. 그레이스커뮤

니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급

격한 물결에 휩쓸려 본질을 잃

어가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그렇다면 본질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

떤 것이어야 하는가? 야고보가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

식을 들어보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약4:15). 

여기서 강조되는 말은 ‘주의 뜻

이면’이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겠다는 것

이다. 이것저것을 하겠다는 것

이 우선이 아님을 주목하라. 야

고보가 말하는 이것과 저것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과 

본질이 아닌 표면적인 성과를 

위주로 하는 일들이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

은 이것저것을 행하는 기준이 

개인의 이익이나 표면적인 성

과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

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 어려운 이야기다. 필자가 

어려운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

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풍조 속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표면적인 성과 이전에 하나님

의 뜻을 우선 구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

고도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추구해

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

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이 가야할 길이 그리스도 예수

의 길이 가리키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세상 풍조를 따라 넓은 

문 넓은 길을 덥석 붙잡고 걸어

가면 다음 세대에 남겨줄 하나

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전혀 남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익과 표면적인 성과

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인생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

로 인식하는 불신앙의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실제 세계로서의 

영원을 소망하지 않는다. 인생

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

보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이번 COVID-19 

사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되짚어 보고 본질로 복귀하고자 

하는 진짜 spiritual movement

가 일어나기에 너무나 좋은 골

든타임이다. 

COVDID-19 이후의 회복을 

단순히 예배당 예배출석률을 높

이는 정도의 전략으로는 충분하

지 않다. 이번 기회에 교회에 소

속된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일대

일 관계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본질로의 회복은 그 중심이 하

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나타나

지 않을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 길

을 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 길

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기 때문이다. 본질로의 회복

을 위해 가는 도중에 만나는 여

러 가지 고충들과 어려움들 때

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

라. 왜냐하면 그런 고충들과 어

려움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본질

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방식이

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 당신 자신의 

뜻을 복종하여 따를 때 최고의 

선을 만나게 되고, 최고의 영광

을 만나게 되고, 최고의 만족을 

만나게 되고, 최고의 기쁨과 즐

거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인생

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토록 화

려했던 사람들의 공적도 사라

지고 부도 사라질 것이다. 그때

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

계를 세워갔던 본질만이 고스

란히 남게 될 것이다. 

필자가 2000년 겨울 어느 새벽

에 쓰러지면서 이것이 생애 마지

막이구나 하는 포기가 찾아오는 

짧은 순간에 남는 것은 제 옆에 

있던 아내도 아니었고 두 자녀도 

아니었다. 오직 필자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쌓아왔던 일

대일 관계만이 고스란히 남았다. 

그렇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쌓

아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가게 하는 통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래서 언

제나 그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듣고 갈망

하는 것이다. 
newsong6364@gmail.com 

목회서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5)제임스 1세 시대의 교회

개혁 좌절(挫折, Frustration)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주의 

교리들의 배경 하에 자란 제

임스 6세가 제임스 1세(James 

Ⅰ, 1603-1625)라는 칭호로 영

국 왕위에 오르게 되어 청교도

들에게 교회개혁의 큰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왜냐하면 영국 

국왕이 된 제임스 1세는 스코

틀랜드에서 이미 존 낙스에 의

하여 1560년에 장로교를 국교

로 삼음으로써 종교개혁이 완

성된 장로교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임스 1세는 

카트라이트가 옥중에 있을 때

에 그의 석방을 위해 엘리자베

스 여왕에게 편지를 쓸 정도로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이기 때

문이다. 신학에 있어서도 칼비

니스트로 알려졌으며 1581년 

청교도의 입장을 지지하는 소

극적 고백(The Negative Confes-

sion)에 서명하였다(배한극, 미국 청

교도의 사상의 기원과 변천, p.67). 

영국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1,000여 명의 청교도들은 교황

의 누더기라고 불리는 로마 카

톨릭교회의 잔재를 제거하는 

개혁을 이룰 것을 청원하는 ‘1

천인의 청원’(Millenary Peti-

tion)을 제임스 1세에게 제출

한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기대와

는 달리 제임스 6세(제임스 1

세)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감독주의 제도를 선호했다. 그

는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을 신봉하는 왕이었

기 때문에 왕이 교회의 수장이

라는 신조를 가진 성공회 감독

정치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다. 이것이 1620년에 종교와 

시민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

워(Mayflower)호를 타고 신대

륙으로 떠난 청교도들이 오늘

날의 미국을 건설하게 된 모

체가 되었다(서창원, 청교도 신

학과 신앙, p.36). 그 청원서에 의

해 1604년에 제임스 1세가 햄

턴 코트(Hampton Court)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그는 성직자

의 이중직을 폐지할 것과 목사

의 학적수준을 높이는 문제, 그

리고 공동기도서와 요리문답

서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했지만 교회정치 개혁에

는 반대했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왕의 지배를 인정하는 감독주

의가 공화정을 주장하는 장로

주의로 대체된다면 왕권도 사

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임스 1세는 장로파

의 성직주의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상기하면서 “주교 없이

는 왕도 없다”(no bishop, no 

king)는 유명한 한 마디를 함

으로써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장로교인들과 청

교도들에 대한 그의 반감은 그

의 통치 내내 조금도 변화가 없

었다. “그들로 하여금 내 말에 

따르게 할 것이다. 만일 내 말

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이 땅

에서 몰아내든가 그보다 더 나

쁜 일을 행할 것이다”(제프리 헹

거스, 교회사를 빛낸 거인들, p.191)

고 위협을 가하며 영국성공회

에 순응할 것과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선언문을 발

표한다. 그러나 약 2천명의 성

직자들은 이를 거절한다. 그 중 

3백여명 가량은 성직을 떠났

고 나머지는 감옥에 투옥된다. 

1604년, 윗시프트가 죽은 후 

대주교에 임명된 리처드 뱅크

로프트(Richard Bancroft)는 

햄튼의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

하고, 고등 종교법원을 열어 청

교도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고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22), 더 

나아가 카톨릭교회의 장식과 

의식을 다시 사용하도록 환원

시켰다.  

이렇게 영국교회 안에서 개

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고민

하던 소수의 분리주의 청교

도들인 잉글랜드의 스크루비

(Scrooby) 출신들이 1607년

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네덜

란드로 망명한다. 제임스 1세

는 청교도들을 대적하는 오락

포고령(Declaration of sports, 

1618년) 등 일련의 법령들을 

발포하면서 참된 교회를 세우

려는 청교도들을 몰아내고자 

힘을 쏟았다(서창원, 청교도 신학

과 신앙, p.36).  즉, 양궁을 비롯

한 일부 종목의 스포츠 활동은 

주일에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발

표하였다. 이것은 제임스 1세

와 청교도 진영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후 제임스 1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1633년에 ‘스포츠 선언’

을 재천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일요일에 허용

할 수 있는 오락을 다룬 제임

스의 오락서(Books of Sports)

를 예배 시 강단에서 의무적으

로 읽도록 한 것이 주일 성수

할 것을 주장하는 청교도들에

게는 심한 모욕이요 절대 타협

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레이든(Leiden)에 도착한 청

교도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

고 초대교회의 생활과 가까운 

삶을 산다. 그러나 네덜란드 생

활은 비참했다. 영국에서 잠시 

돌아왔으나 제임스 1세의 폭정

이 점점 더 심해지자 진정한 신

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륙으로 

떠날 계획을 세운다. 마침내 그

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케이프 코

트(Cape Cod Bay)만의 연안에 

도착하여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했다. 이들이 소위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이다(

배한극, 미국 청교도의 사상의 기원

과 변천, p.68). 

제임스 1세의 종교사적 큰 

공적은 1611년의 흠정역(Au-

thorized Version) 성경 발간

을 후원한 것이다. 영국인들

의 민족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왕실 주도로 성

경을 영어로 번역케 한다. 그

것이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출

판되고 사용되었다고 하는 킹

제임스성경(King James Version 

Bible, Authorized Version)이다

(Baker, A Summary of Christian 

History, p.251).

6)찰스 1세와 크롬웰(Oli-

ver Cromwell)의 청교도 혁명

(Puritan Revolution)

1625년 제임스의 아들 찰스 

1세(Charles 1, 1625-1649)가 

왕위에 오르자 청교도들은 더

욱 심한 핍박을 받게 된다. 찰

스 1세는 로마 카톨릭교도인 

프랑스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영국 의회 사이에 쐐기를 박

는다.

찰스 1세는 월리엄 로우드

(William Loud)를 켄터베리 대

주교에 임명, 대대적인 청교도 

탄압을 전개한다. 로우드는 알

미니우스주의(Arminianism)

자로 구원 사역에서 인간의 능

력이 중요함을 역설하였고 왕

권과 주교직의 신적인 기원을 

주장하고 성찬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는 등, 성공회 정책을 폈

으며 의식적인 예배를 추구했

다. 찰스 1세에 의하여 고교회

(High Church) 경향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런 고교회 정책

으로 영국교회는 로마카톨릭

교회와 거의 다름이 없게 된다. 

 이러한 반 종교개혁운동

에 대하여 청교도들이 반발하

자 로우드는 그들을 고등 종교

법원에 소환하여 청교도 신앙

을 포기하는 자는 살려주었지

만, 고집하는 자들은 혹독하게 

박해하였다. 심문과 박해를 하

기 위해 악명 높은 성실청(Star 

Chamber)이라는 법정을 사용

하였다. 선동적인 중상자(中傷

者, Seditious Libeller)라는 말

에 머리글자인 S. L, 또는 선동

자(煽動者 Sower of Sedition)

라는 말의 머리글자인 S. S 등

의 문자를 불에 달군 인두로 청

교도의 얼굴에 새겼고, 귀를 베

거나 처형하였다(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p.25).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를 개

혁할 수도, 영국에 남아 있을 

수도 없는 큰 딜레마에 빠지

게 된다. 

결국 이 같은 엄청난 박해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9년과 

1640년 사이에 약 2만여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뉴잉글랜

드로 떠났다(Erroll Hulse, 청교

도들은 누구인가, pp.62-63). 1628

년, 존 윈스럽(John Winthrop)

을 중심으로 신대륙으로의 이

민을 계획하였고 1630년에 이

민을 시작하여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언덕 위에 도시를 세

웠다. 이 뒤를 따라 뉴잉글랜드

의 영적 기초를 놓은 존 코튼

(John Cotton)과 토마스 셰퍼

드(Thomas Shepard), 코네티

컷을 건설한 토마스 후커, 인디

언의 사도라 불리는 존 엘리엇

(John Eliot) 등 많은 청교도들

이 이민을 하면서 신대륙은 청

교도의 중심지가 되었다(오덕

교, 청교도이야기, pp.25-26).

찰스1세는 1637년 고향인 

스코틀랜드 국교인 장로교를 

없애고 감독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켄터베

리 대주교인 로우드(Loud)에

게 공동기도예식서를 작성하

게 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Edinburgh)

에 있는 성 자일스(St. Giles)에

서 감독식 예배를 강행했다. 이

로 말미암아 강력한 폭동이 일

어났다. 이 반기운동은 전국으

로 확산되었다(서창원, 청교도 신

학과 신앙, p.37).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 전

쟁하기 위하여 1629년에 해산

한 의회를 1640년에 재소집한

다. 그런데 왕을 반대하는 청교

도들이 의회 과반수이상을 차

지하자, 또 다시 의회를 해산

하고, 의회 지도자들을 체포하

려 했다. 이에 반발한 의회파와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 사이에 

발생한 7년간의 내란(1642-

1649년)이 발생한다. 즉, 청교

도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kimjoy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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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1세는 흠정역성경 발간 후원했으나 감독주의제도 선호

찰스 처형한 크롬웰은 집권 후 더 나쁜 ‘군사독재’ 평가 받아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4)

김경일 목사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한미연합회를 비롯한 11개 

남가주 코리아타운 한인단체 

대표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와 관련해 증가하

고 있는 아시안 증오현상 사례, 

증오범죄와 편견에 대해 캘리

포니아 주지사와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 범정부 차원의 통합

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

히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했다. 

미주한인들의 인종차별 피해

사례보고 수는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

는, 한미연합회(KAC), 앤더슨멍

거패밀리YMCA, 아태여성보호

센터(CPAF), FACE(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구 

KCCD),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KAFLA), 한인가정상담소

(KFAM), 한인타운노동연대

(KIWA), 한미박물관(Korean 

American National Museum), 

민족학교(KRC) 그리고 한인타

운 청소년회관(KYCC)의 총 11

개 단체다. 

이들 단체는 우리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증오 

현상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강경히 맞서고 계속 피해사례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폭행, 괴롭힘, 모욕, 협박 또

는 증오범죄를 당했거나 목격

한 사람은 증오범죄 사건보고

서(링크: Hate Incident Report 

Form)를 작성하거나, 2-1-1로 

전화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3PCON(A3PCON 

Korean-language hate 

reporting)에서도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한국어로 신

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본인

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편하

거나, 전화신고 또는 신고내용 

작성할 때 한국어지원이 필요

한 경우 한인단체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가정폭력을 예방

하고 건강한 한인가

정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을 종교지도

자 24명이 새롭게 탄

생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소장 카니정조)는 지

난 3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인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가

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과정 1, 

2회차는 한인가정상담소 강의

실에서 대면수업으로 진행됐으

나,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나머

지 강의는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 이뤄졌다. 

수업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

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

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

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한인종

교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것.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

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

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

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가정

상담소는 가정폭력예방을 위해

서는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

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처음

으로 시도된 온라인 수업에 열

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참

석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

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가

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2일 목회자수련회, 컨

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가치로 삼고 활

동하는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최

근 실비치 시니어단지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

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본인들보다 더 심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

고 싶다는 마음으로 후원금

을 전달한 독지가의 뜻에 따라 

소망소사이어티는 장애사역을 

하고 있는 샬롬장애인선교회(

대표 박모세 목사)와 미혼모 및 

편모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무

지개선교회(대표 이지혜 목사), 

두 곳에 각각 2,500달러씩의 후

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팬더믹 현상으로 전 세

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

망소사이어티가 생명살리기 운

동을 전개하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에 황치훈 해외협력부장이 

기부한 후원금과 함께 3천 달

러를 송금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마

스크를 제공한 UEC와 미주복

음방송의 도움을 받아 지난 3

월말부터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360명에게 1,300개의 마스크를 

우송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원하트 투모로우 

투게더 온라인 워십

콘서트가 15일 오후 

7시에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코비드19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렌

트비를 지원하기위

해 마련됐다. 

원하트미니스트리 

사역소개영상으로 시

작된 콘서트는 정신호 

목사. 김브라이언, 강찬 목사, 

원하트워십팀이 나서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했다. 찬양사역자

들이 찬양할 때 유튜브 대화창

에서는 참석자들이 소감을 말

하며 은혜를 함께 나눴다. 

데이빗 리 형제는 “온라인으

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쁘

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마민지 

자매는 “멀리 있지만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청년들의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투영

했다. 

온라인 예배는 남가주는 물

론 미전역, 그리고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전수정 

자매는 “이렇게 한국에서도 드

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했으며 공민 일본선교사는 “귀

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고창현 목사(토랜스제

일장로교회)는 ‘예배를 부탁

해’(렘7:1-7)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고창현 목사는 “오늘날 

우리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과감 없이 전하며 

공론화하는 선지자적 메시지가 

사라졌으며 위로와 소망을 주

는 제사장적 메시지를 사람들

이 사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고 목사는 “코비드19이 주는 

고민은 일상에 대한 예배다. 가

정에서 자녀양육과 참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됐다. 진

짜예배는 일상에서 정의를 행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자의 증거는 교회당 

바깥에서의 삶이다. 진짜 예배

를 교회당 안에 가두고 교회생

활과 일상을 분리시켰다. 이민

사회와 한국사회에서 보면 교

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갖 불의

와 부정한 일들을 행한다. 성전

안의 종교생활이 아닌 삶속에

서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순종

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 회복을 

하자”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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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회 예배와 모임이 5

월 21일부터 제한적으로 가능하

게 됐다고 뉴욕교협이 회원교회

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참석인원은 10명까지 가능하

며, 사회적 거리두기 6ft(약 

2m),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인

(drive in) 방식도 제한적이지

만 가능하게 됐다.

주일예배와 메모리얼데이 기

념도 1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니 각 교회 형편에 맞게 현장

예배를 준비해도 좋을 것 같다

고 알렸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수

그러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 회

복을 위해 완화조치를 하는 주

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뉴욕주

도 단계별 해제를 하고 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코비

드-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후원한다고 밝

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나 

혹은 후원하려는 교회 및 단체, 

개인들의 연락도 바라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https://

forms.gle/FpF2yzAbSqB2xiVq5

로 가서 기입 제출한 경우를 우

선적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

는 회장 장동신 목사(201-787-

1422), 총무 육민호 목사( 201-

600-8590)로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미국에서 한인목회를 했던 

목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한

국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뉴저

지, LA 한인들을 돕기 위한 기

금으로 15만 달러를 쾌척했다. 

기금을 보낸 한국교회는 온

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서울영

락교회(김운성 목사),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 주안교회(주승

중 목사), 창동염광교회(황성은 

목사), 새문안교회(이상학 목

사), 잠실교회(림형천 목사) 등 

7개 교회들이다. 

뉴저지에는 KCC 한인동포회

관(회장 류은주)에 5만 달러를 

전달했으며 5월 20일 전달식에

서 뉴저지초대교회(박형은 목

사)도 1만 달러를 더해 총 6만 

달러를 전달했다. 뉴욕은 같은 

날 뉴욕한인회에게 전달했다.

KCC 한인동포회관 류은주 

회장은 “성금을 보낸 교회들

의 뜻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한인들 중 서류

미비 등으로 미국정부의 지원

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분들

을 대상으로 한 가정 당 500

달러씩 총 120가정에 지급한

다”고 밝혔다.

5월말까지 언론과 SNS, 각종 

기관과 단체들을 통해 홍보한 

후 6월 1일부터 홈페이지

(kccus.org)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이메일(info@kccus.

org)로 보내면 공정한 심사 및 

면담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참

조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플로리다 주 더니든 ‘베스트 

키즈 북스’(Best Kids’ Books) 팀

은 온라인에서 고품질 아동 도

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지난 4월 29일 개설

하고 한국어버전 런칭도 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교사, 사

서, 부모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의 아동서적들을 훑어 좋은 책

들을 직접 선정해서 소개한다. 

주제와 장르별로 각 5권의 책을 

엄중히 선정, 큐레이션을 통해 

권장도서를 제공한다. 

베스트 키즈 북스의 창립자 

캐서린 허버드는 “우리의 임무

는 양질의 아동문학을 읽도록 

장려하고,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책을 더 많이 제공해 아이들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베스트 키즈 북스는 미국과 

전 세계 어린이의 다양성을 나

타내는 책 컬렉션 제공을 목표

로 한다. 3-10세 아동용 그림책

과 영유아용 보드북이 포함돼 

있으며 곧 글자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책, 챕터 북 및 기

타 장르로 확대될 예정이다. 

베스트 키즈 북스 웹사이트에

서는 위시리스트에 가족도서관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위시

리스트는 이메일, 왓츠앱, 페이

스북 또는 다른 SNS를 통해 친

구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위시리스트를 받은 사람은 아이

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바로 

이 위시리스트에서 주문을 할 

수 있다.

베스트 키즈 북스 수익금의 

5%는 미국 및 전 세계 어린이자

선단체 및 문맹퇴치운동에 사용 

된다. 베스트 키즈 북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

BestKidsBooks.com에서 찾을 

수 있으며, 추가 정보는 창립자 

캐서린 버드에게 이메일 info@

bestkidsbooks.com로 문의할 수 

있다.
<기사제공: 베스트 키즈 북스>

뉴욕교협, 뉴저지교협 공지사항

한국교회, 뉴욕·뉴저지·LA 한인사회에 15만불 지원

한인 가정폭력전문가 24명 배출

소망소사이어티, 2개 단체에 총5천불 전달

미주한인 인종차별 피해사례보고 2위

교사 사서 학부모 엄선 아동영어서적 추천 사이트

남가주 코리아타운 11개 한인단체 대표 공동성명 발표

‘베스트 키즈 북스’ 한국어 버전 런칭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칼빈주

의는 인간의 죄 때문에 국가제

도도 정치도 필요하게 되었음을 

역설했다. 또한 카이퍼는 사람

을 지배하는 권위는 사람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다수가 득세하더라도 다수가 반

드시 옳다 할 수 없고, 비록 소

수라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

라고 했다. 칼빈주의자로서 카

이퍼의 입장은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정치체제이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처럼 보이

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또 카이퍼는 말하기를 ‘정부란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도

구’(De overhead een instrument van gemeene gratie)로 보았

다(A. Kuyper, Het Calvinisme, Amsterdam, 1898. p.74). 카이

퍼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

는 구속사역을 특별은총이라면 정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등의 모든 영역은 일반은총(gemeene gratie)으로 보았다. 

일반은총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칼빈(J. Calvin)의 “사무엘서 주석”을 인용하면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방법이 최선임을 인정했다. 즉 투표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이다. 민

주주의 방법은 칼빈과 낙스와 멜빌, 언약도의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회의 전통이었다. 장로교회는 목사를 청빙할 때도, 장로

를 선출할 때도 투표를 통해서이다. 이것이 한국장로교회 100

년 동안의 전통이기도 하다. 한국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국가

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1912년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민주제도를 실행했다. 

카이퍼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기독교 정치’를 구현하

는 가장 큰 이유는 1880년에 화란의 뿌라야대학(Vrije 

Universiteit)의 총장취임연설에서 그가 주창한 이른바 영역주

권(Souvereniteit in Eegen Kring)사상이다. ‘영역주권 사상’이

란 우주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소유이나, 그 권력이 땅 위에 

구체화 될 때는 한 사람 또 한 기관에 독점될 수 없고, 삶의 모

든 영역에 분산되어 행사된다는 주장이다. 

본래 영역이란 화란말로 Kring이라 하는데 이것은 원이란 

뜻이다(영어로 Sphere는 적절한 번역이 될 수 없다). 원이 하

나면 중심이 하나이고, 원이 열 개면 중심도 열 개이다. 인간의 

모든 영역 곧 원에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

심이 된다는 것이다. 

이 사상은 본래 19세기 독일의 법철학자 스탈(Dr. F. J. Stahl 

1802-1855)이 주장하여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로 영역주권을 

제시했다. 그 후 앞서 말한 대로 카이퍼의 스승이자 화란 수상

을 지냈던 칼빈주의 정치가 흐룬 반 프린스터에게 접목되고, 

이것이 다시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크게 꽃 피어 교회와 국가

에 대한 칼빈주의적 정치 이론과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되었다. 

그런데 영역주권에 대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본적 전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주권’(De absolute 

Souvereiniteit Gods)과 ‘그리스도의 왕권’(Christus 

Koningschap)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

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뿐만 아니라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법률,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지

배한다는 것이다. 그 후 화란의 법철학자이자 칼빈주의 사상의 

부동의 대 학자인 헤르만 도예베르트(Dr. Herman 

Dooyeweerd) 박사에게 꽃 피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구분될 뿐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울타리 안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주의 세계관은 하나님 주권은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예

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칼빈주의 곧 성경적 세계관

이다. 성직자도 정치에 뜻이 있다면 그 성직을 사임하고 얼마

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기독교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입

장이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갖고 있다. 심지어 러

시아에도 기독정당이 있다. 그러나 기독이란 말을 꼭 붙이지 

않고, 기독교적 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나라를 이끈다는 뜻이

다. 그래서 러시아의 기독교정당은 ‘십자가당’이라고 했다. 뿐

만 아니라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끌던 정당도 ARP(Anti-

Revolutionary party)라고 했다. 즉 ‘반혁명당’이란 한국 사람

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불

란서 혁명은 매우 인본주의적이며 반기독교이기에 불란서 혁

명식의 혁명은 반대한다는 뜻이다. 불란서 혁명은 공산주의혁

명과 연결된다는 사상이다. 그래서 이 정당 이름을 채용한 것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47년에 김화식 목사에 의해서 ‘기독자유

당’에 탄생되었으나 공산당에 의해서 발기인 모두가 체포되고 

김화식 목사 등은 총살형을 당했다. 김일성과 공산당은 기독교

정당을 반동으로 여기고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 지음에 감리

교는 ‘기독교민주당’을, 그리고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사회당’

을 시도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이들은 모두가 성경적 세계관

으로 나라를 세우려는 충정에서 시작했으나 매우 아마추어적

이었다. 

그러나 1948년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윤영의

원으로 기도하게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마도 그가 프

린스톤 대학교시절 1년간 신학공부를 할 때, 당시 프린스톤신

학교의 분위기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이 대세였다. 그래서 

이승만의 꿈은 나라가 독립될 때 기독입국을 꿈꾸어왔을 것이

다.                       skc0727@yahoo.com

개혁교회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중)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교회는 국가와 분리된 것 아니고 구분될 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은 작동돼

원하트 투모로우 투게더 온라인 워십 콘서트 유부브 실황장면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전문 종교지도자 배출했다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이 독지가로 부터 받은 후원

금을 샬롬 장애인선교회 박모세 목사에게 전달하고있다

미자립교회 렌트비 지원위해
원하트 ‘투모로우 투게더’ 온라인 워십콘서트 

한인가정상담소, 40시간 교육과정 온라인수업 완료

독지가 후원금 받아...차드에도 3천불 송금



4. 교회와 성도로서의 사명

을 다할 때 예배는 다시금 부

흥될 것이다.

전염병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하

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

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전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 처

소에 모이지 않은 성도를 성급

하게 불신앙으로 정죄하는 것

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

하는 것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

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야 한다(마4:6). 역병의 유행

은 종말의 징조 중의 하나이

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기

도하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

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

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예방 

물품들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

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

두리라”(갈6:9) 성경은 신자들

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가

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이 그 성읍(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

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렘

29:7).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

무이다(딤전2:1-2, 웨스트민

스터 신앙고백서 23:4).

세상의 평안을 위해 성도들

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

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자

신의 사명을 다할 기회를 얻고

(렘29:7, 딤전2:2), 교회는 세

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복

음 전도가 더욱 더 큰 힘을 얻

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

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7:14)고 말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은 

하나님 백성의 죄로 말미암음

이고, 재앙으로부터 회복되는 

길도 하나님 백성이 악한 길에

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

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길밖

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들을 

망각하고 스스로 높아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

니하므로 이 재앙이 임한 것은 

아닌지(행12:23) 두렵고 떨림

으로 돌아보며, 우리 속에 스

며들어와 신앙과 교회의 본질

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킨 종교

적 위선과 세속적 욕망으로부

터(막8:15) 속히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로 받아

야 한다. 

코로나19의 대재앙 앞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제라

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

면…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

지 아니하리라”(욜2:12-14)

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온

전히 돌이킬 때 교회와 예배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누리

게 될 것이다.

[이 글의 일부는 고려신학

대학원(Korea Theological 

Seminary) 교수회에서 작성

한 글을 참조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환경

2020년 4월 30일 기준, 212

개국에서 하루 8만명의 코로

나19 신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매일만명이 죽어가며, 

전체 확진자는 321만명, 누적 

사망자는 23만명이나 된다. 온 

세계가 멈추어 섰다. 하던 대

로 먹고 마시고 일할 수 없고, 

가고 싶은 대로 다닐 수도 없

고, 맘 놓고 물건을 사고 팔 수

도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모든 영역이 얼어붙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이 상황은 

앞으로도 2년은 더 지속될 수

도 있다고 한다. 아직도 인류

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두렵고 

답답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역설

일상이 멈춘 자리에는 두

려움과 답답함, 아픔만 있었

던 것은 아니다. 사람이 멈추

니 자연이 되살아났다. 2007

년 지구 온도 상승이 전적으

로 인간의 책임임을 밝힌 후, 

2015년에 전 세계가 합의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산

업화 이전대비 2도 이내)는 그

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생각

했는데,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

니 덩달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세계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배출량

은 1/4로 줄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자동차도 비행기도 운항

이 줄면서, 공업 지역을 뒤덮

고 있던 유해 가스 구름이 걷

혀 하늘이 맑아졌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이 감

소해 수상 택시 곤돌라의 운

행이 줄면서 강물이 맑아졌

다. 인도의 하늘이 맑아져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드러났

다. 인적이 끊긴 해변에는 멸

종 위기 종인 바다거북들이 산

란을 위해 수천 마리나 찾아들

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7년에 

한 해, 50년에 한 번은 사람도 

땅(자연)도 쉬라’고 명령하셨

던 하나님이 세상을 강제로 쉬

게 하셨다고 말한다. 아무래도 

2020년은 바이러스로 인한 인

간의 멈춤이 지구에게 쉼을 가

져다준 ‘지구 안식년’으로 기

억될 것 같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코로나

19 이후 경기를 회복해가는 과

정에서 사회 시스템에 근본적

인 변화가 없다면, 이후 온실

가스 배출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할지도 모른다. 강제적 

쉼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번 코로나19로 지구에 사는 사

람들이 모두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며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의식하게 된 것

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

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지구평

균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과학

자들의 경고를 무심히 흘려듣

던 이들도 이번에는 다르게 행

동할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긴급히 내려

진 조치에 잘 따랐다. 이런걸 

보면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다. 코로나19로 다시 회복되고 

있는 지구를 보면서, 지속가능

한 삶을 위한 적정한 삶의 양

식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과 

창조물 모두의 풍성한 삶을 추

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길 기

대해 본다.

인류의 전염병과 지구의 건강

세계보건기구(WHO)는 지

난 3월 11일에 코로나19에 대

해 전 지구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 홍콩독감

(1968년)과 신종인플루엔자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선

언이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새로운 질병이 아니다. 동물에

게 있던 바이러스가 종의 벽을 

넘어 인간을 위협하는 데에는 

분명한 원인 제공자가 있다. 

대개 박쥐를 주목하지만, 아니

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인

수공통감염병 대부분이 그렇

듯, 인간이 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해 동물들과 그들이 사는 세

상을 건드림으로써 전파된 바

이러스가 일으킨 질병이다.

여기에 또한 기후위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상 기후가 

야생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

고, 그로 인해 살 공간을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 거주지나 목

축지로 이동하여 사람들의 감

염 가능성을 높인다. 지난 80

년간 유행한 전염병의 70%가 

야생동물에 의하여 생긴 것들

이라고 한다(그린피스, “과학

자들의 경고, ‘기후변화가 전염

병 확산을 부른다’” 2020.2.25. 

참조). 에이즈는 유인원, 조류

인플루엔자는 새, 신종플루는 

돼지,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는 박쥐에게서 왔다. 관련하여 

인간에 의한 숲의 파괴도 바이

러스의 전파를 부추기고 있다. 

숲 안에는 인간이 한 번도 접

해본 적 없는 바이러스가 있

다. 늘 숲에 살던 야생동물에

게는 별문제가 아니지만 인

간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

다. 에볼라, 에이즈, 사스, 뎅기, 

지카 바이러스가 그 예다. 또

한, 현재 산업화 이전대비 1.1

도 상승한 지구기온이 1.5도까

지 올라가면, 지구의 회복력이 

상실되고 빙하가 다 녹게 되

어 고대의 바이러스까지도 다

시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

므로 우리가 오래 미뤄둔 기후 

위기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은 바로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고 돌보는 길이다.

그런데 당면한 코로나19와 

달리 기후위기는 아직도 미래

의 일로 여겨지는 듯하다. 이

미 수억의 사람들이 기후위기

로 응급상황을 맞았는데도, 과

학자들이 요구하는 긴급한 조

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전 세

계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기후위기의 심각성

을 경고하고 있다. 지구를 회

복 가능한 상태로 지킬 시간

은 겨우 8-10년밖에 남지 않

았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치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

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

비 45% 줄이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https://news.joins.

com/article/23028237 참조). 

이 계획을 시급히 실행하지 않

으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이 지구는 더 이상 버티

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인간이 원인이 된 동

물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

로 대규모의 생물 종도 큰 위

협을 받고 있다. 유엔의 보고

서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생물 

종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

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

했다고 한다(https://www.

mk.co.kr/news/society/

view/2019/05/295366/ 참

조). 서식지 침해나 기후변동

으로 종들이 서식지를 이동하

면서 면역력이 없는 질병에 무

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인류에

게 일어나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중

국은 야생동물에 대해 몇 가지 

조처를 하게 되었다. 불법 야

생동물밀매를 금지하고 위반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

다. 가축이나 가금류로 간주되

지 않는 야생동물 거래만이 아

니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야

생동물을 먹는 것도 금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공간인 아

직 남아 있는 야생의 공간 숲

을 보전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와 다른 생

물 종들이 계속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신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지

구가 우리에게 건네는 이와 같

은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문가의 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두려

움 안에서 위기를 마주하고 자

신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

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가능

하고, 필요만큼 누리며 모두가 

골고루 누리게 해야겠다는 ‘자

기선언’이 가능하다.

코로나19와 일회용 쓰레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멈춤

으로 지구가 되살아난 반면 일

회용 플라스틱 컵과 용기, 비

닐봉지와 포장재 쓰레기가 대

량으로 나오고 있다. 생활 폐

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폐기물 배출량

이 명절 때 배출하는 양보다도 

많다고 한다. 수량도 수량이지

만 그동안 애써서 이루어왔던 

분리배출 습관이 흐트러지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가 되면서, 일

회용 컵을 수년 안에 퇴출하기

로 했던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

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

였고, 그러자 식품업소와 커

피전문점은 물론 시민들이 거

리낌 없이 일회용 컵을 사용하

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로 배달음식 및 택배로 인한 

포장 쓰레기도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런 쓰레

기를 처리하기가 벅찼는데, 이

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

려스럽다.

더구나 요즘 배출되고 있는 

일회용품은 사용 후 깨끗하게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하기

가 쉽지 않다. 국제유가가 급

락하고 원자재 값이 떨어져 폐

지나 폐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해 이익을 얻는 재활용업

체들의 수익이 큰 폭으로 떨어

졌기 때문이다.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다시 올지도 모

른다. 처리할 양을 줄이려면 

사용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 코로나19의 치유자

반복될 수 있다고는 하나, 

코로나19는 결국 지나갈 것

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 과거

와 같은 일상으로 복귀할 것

인가? 지구를 해치면서까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일삼

는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

니면 지구상에서 다른 창조물

들과 함께 숨 쉬며 번영하기를 

추구하는 변화된 삶을 추구할 

것인가? 주님은 ‘애통하는 자

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

마5:4)이라고 말씀하셨다. 우

리가 지금 겪는 고통 앞에 애

통하는 마음으로 서 보자. 우

리가 입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지구의 안녕’을 물어보자. 우

리뿐 아니라 지구 이웃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

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코로나

19가 지나가도 우리는 결코 새

로워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의 상처는 아물지 몰라도, 그 

고통과 상처가 지구와 지구 생

명들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지

는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구가 보내는 

신호에 둔감한 채 마냥 달렸으

니, 이제 멈추어 삶을 성찰해

보자. 혼자 그런 성찰을 하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몇 

사람이 모여 함께 ‘지구의 안

녕’을 묻는 ‘지구돌봄캠페인’

을 시작해 보자. 지구가 아프

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돌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

으로 함께 묻는다면, 두려움과 

불안함, 막연함에서 벗어나 서

로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

자이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

다.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에 

상처 입고 무서워 떨었던 고

통의 기억을 나누며 그 속에

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

일 때,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살아낼 용기와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달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지구의 

지속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

는 길,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사

랑으로 걷어 내고 부추겨진 욕

망도 씻어낼 수 있는 길. 그 길

은 코로나19의 상처를 안고, 

기후변화와 종의 멸종이라는 

위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행동할 우리 그리스

도인들에게 달렸다.

온라인 예배의 순기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팬

데믹 상태가 되면서 온라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가속화 되

었다. 회사 업무 회의, 학교수

업, 인간관계도 모두 온라인 

동영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

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화상

채팅서비스 ‘줌(zoom)’이 이끈

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줌

(Zoom)은 더 이상 하나의 서

비스가 아니라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를 “주

머세대”(Zoomer, 줌을 쓰는 

세대)라고 부른다. 이런 상황

에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예

배,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진

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성도

들이 예배당(오프라인)에 가

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 가정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다. 미

국 예일대 신학대학원 예배학

교수인 테레사 베르거(Teresa 

Berger)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사태를 마치 예견한 것

처럼 적절한 때에 “예배, 디지

털 세상을 만나다”는 책을 내

놓았다. 테레사 박사는 디지

털 세상에서 오프라인과 온라

인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디지털 

사역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설

명하고 있다.

1. 사역의 레퍼토리 확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특징은 

예배, 소그룹 사역의 레퍼토리

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

에서 응용 프로그램 화면과 웹 

내용을 표시하는 기술과 같은 

기술 혁신 때문에 엄청난 거리

를 가로질러 즉각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증강현실(AR)’을 통해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통합’됨으로써, 사역의 ‘레

퍼토리’가 지금보다 더 방대하

게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건의 훈련인 기도생활을 할 

때 그리 멀리 않은 미래에 오

프라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

던 경험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

는 성경인물의 이미지들을 혼

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포켓몬고와 같은 AR 

게임이 디지털로 매개되는 작

은 포켓몬 괴물을 찾아 동네를 

헤매게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디

지털 시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예배의 강화된 레퍼토리 앞에

서 향수병에 빠지기보다는 예

배 자체의 매우 오래된 선택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논리를 디

지털 문화와의 대화 속으로 끌

어들이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

이다.           <16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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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돌봄캠페인’으로 치유자이자 부활의 주님 만나는 기쁨 누리도록

온라인 공간이 교회사역의 적절 혹은 부적절한 장소로 생각지 말아야

코로나19와 교회 [2]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2020년 1월(좌)과 2월(우)을 비교한 중국 위성사진(출처: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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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

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캠페인을 지역 

사회와 교회의 여건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이 여전히 확산 중인 

시국을 고려한 조치다.

한교총은 “‘한국교회 예배 회

복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던 중

에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

이 발생하는 등 국지적인 지역

감염이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면서 “이에 캠페인을 준비 중인 

전국교회에 감염병 확산을 막

는 방역원칙을 준수하며 지역

과 교회의 여건을 감안해 시행

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25

일 밝혔다.

이에 따라 캠페인을 주관해 

추진 중인 한교총 사회정책위

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전

국 회원 교단 교회에 ‘교인 출석 

목표치를 조정할 것’ ‘교회가 속

한 지역사회 여건을 감안할 것’ 

‘방역준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먼저 캠페인 당일 교회별로 

80% 수준의 성도 출석률을 목

표로 준비해오던 것을 수치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는 개별 교회의 장소, 방역 여건

에 맞춰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지역

사회로 감염이 퍼지고 있는 만

큼 지역 상황에 따라 날짜를 조

정하는 등 교회가 속한 지역사

회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달라

고 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

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지

도해줄 것과 방역준칙을 철저

히 지켜줄 것도 요청했다.

한교총은 “본 캠페인은 감염

병 팬데믹(범유행) 상황에서 

교회가 감염병 확산을 막으면

서도 예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함을 반영한 ‘교회 행

동’”이라면서 “한국교회는 교

회의 첫째 목적이자 교인들에

겐 영적 방역의 역할을 하는 ‘

예배’의 새로운 실천모델을 찾

아가고 있다. 방역 원칙을 준수

하며 예배당 문을 열려는 것”

이라고 캠페인 추진 배경을 설

명했다.

이재서 총신대 총장이 21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총신대 재

단이사회(이사장 이승현)가 강

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

유 등으로 이상원 교수를 해임

한 사안 등 교원 징계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총장은 입장문에서 “세상

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 총신대

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으로 인해 교원징계에까지 이

르게 된 것에 대해 학교를 대표

하는 총장으로서 커다란 책임

을 통감하며 이 일로 인해 상처

받은 교수, 학생 등 총신공동체

의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징계 조치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절차에 대한 

양해를 요청했다. 이 총장은 “성

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최

대한 공정하게 해당사안을 심

의해 대책위 자체 처분 외에 교

원 1인에 대해서만 징계 청원을 

했지만 법인이사회는 ‘학교 결

정에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

다’는 판단에 따라 교원 4명 모

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며 “징계위원회는 수개월간 법

규와 절차에 따라 해당사안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통고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대

책위원회의 판단과 달라 유감

스럽지만 자체 조사와 법규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이므로 학

교는 절차에 따라 일단 그 결정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

현실적으로 총신의 모든 교수

와 학생이 징계 결과를 수용하

기는 어렵겠지만 이후의 법적

인 절차를 통해 모든 일을 주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

명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덧붙

였다.

이번 사안이 동성애 이슈와 

맞물려 오해와 비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이 

총장은 “총신의 모든 교수들은 

결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용

인하지 않으며 일관되고 확고

하게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성경에 기초

해 동성애 세력과 싸울 것이고 

동성혼 및 차별금지법 등이 통

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

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18일 교원징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 18일 이 교

수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원

징계위원회는 이 교수의 강의 

중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발언

이 성희롱적이고 성차별적이라

고 판단했다. 또 총신대 총학생

회장에게 세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자신의 강의 및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등

을 지적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인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총신

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이승현)

가 강의 중 성희롱 발언을 했

다는 이유 등으로 이상원 교수

를 해임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입장문에서 “재단

이사회의 이 교수 해임결정으

로 인해 총신대를 바라보는 교

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

회 전체의 우려 앞에서 총신대 

신대원 교수로서의 책임을 깊

이 통감하며 신대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되돌

아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교

수가 지난 20여년 동안 수천명

의 후학을 가르치며 보여준 신

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

각할 때 해임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 교수가 학교에 

기여한 업적과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

성을 고려해 이번 중징계를 재

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혁신학의 본질과 지향점

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수들

은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개혁신학은 하나님께서 만드

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완전히 부패하게 됐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왜곡된 모든 

인식들 역시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신대원 교수들은 이 시대에 일

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

서도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

하며 교육해 왔다”며 “하나님

께서 허용하시는 일반은총의 

방편들이 학교의 신학적 정체

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돼

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는 “이번 어려움을 통해 총신

대가 바른 성경적 기준과 가치

관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

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

회(이사장 안준배 목사) 홀리 

스피리츠 맨 메달리온 선정위

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제

17회 홀리스피리츠 맨 메달리

온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목회자부문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 교

육자부문 서철원 목사(개신대

학교,총신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 사회봉사부문 윤요셉 목

사(서울역쪽방촌 모리아교회 

담임)이다.

목회자부문 수상자 이수형 

목사는 순복음춘천교회 초대 

김주환 목사에 이어 제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여 성령운동으로 

지역사회와 군선교, 한국교회연

합, 선교지사역을 주도했다. 

2017종교개혁500주년성령대

회, 성령아프리카2019의 주강

사 춘천성시화운동, 사랑나눔운

동으로 지역복지로 성령봉사 

사역에 이바지하고 있다. 

교육자부문 수상자 서철원 

교수는 1982년 암스테르담 자

유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취득

하고 개신대학교대학원 조직교

수, 총신대 신대원 교수로 조직

신학, 교의신학, 성령신학, 교리

사를 신학도와 목회자에게 교

수했다.

사회봉사부문 윤요셉 목사는 

서울역 동자동 임대의 쪽방촌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민선교에 

헌신해 성령으로 낮은 곳에 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안준배 

이사장은 “본 상은 해당분야에

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성

령의 사람들에게 시상하고자 제

정됐다. 길선주 목사를 통해 발

현된 1907년 성령운동을 계승해 

한국교회 정체성을 세우며 기여

하고자 상의 명칭을 홀리 스피

리츠 맨 메달리온(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으로 정

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고 제정 취지를 말하였다. 

제17회 홀리 스피리츠 맨 메

달리온 시상식은 2020년 6월 4

일(목) 오후 5시 대학로 한국기

독교성령센터 황희자 홀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상

패, 메달과 상금 300만원을 수

여한다.  
<기사제공: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중국발 사이비종교인 소위 ‘전

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교

주 양향빈)가 신천지예수교증거

장막성전(교주 이만희)과 유사한 

수법으로 기성 교회에 침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사교(邪敎)로 규정한 전능신교는 

난민 제도를 악용해 국내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20일 “신천지처

럼 전능신교도 ‘내부 정탐꾼’이란 

이들을 몰래 기성 교회로 침투시

킨 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알곡

을 모은다’는 식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한다”면서 “신천지 사례에

서 예방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처

럼 전능신교의 정체를 성도들에

게 미리 알리고 경계토록 할 필

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능신교는 최근 국내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

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충북 

괴산에 ‘득승교회’란 이름의 대

규모 수련원을 짓고 국내 포교

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전능신교는 2011년쯤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2013

년부터 한국어판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체 교리가 담

긴 영상 콘텐츠를 올리며 포교

에 나섰다. 한국교회도 이 무렵

부터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경계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은 2013년 6월 전능신교에 대해 

“여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구

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이단”이라며 “이들로 인

한 미혹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국교회의 경계가 필요하

다”고 공지했다. 2013년과 2014

년엔 각각 예장고신과 기독교대

한감리회가 이단으로 규정했다.

전능신교는 ‘중국의 종교 박

해를 피해 떠나온 난민’이라며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8년 말까

지 총 4839명이 난민 신청을 했

는데 이 중 1000여명이 전능신

교 신도라는 통계도 있다. 난민

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전능신교 신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전능신교 피

해자라고 밝힌 중국인 20여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기독교 신앙은 성

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만, 

사이비종교 전능신교는 우리 가

족을 박해하고 산산조각냈다”

면서 “전능신교 신도들은 난민

법을 악용해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한국에 거주한

다. 이들의 난민 신청과 비상식

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진 목사는 “중국 내 100만명 

이상의 신도가 난민신청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

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은 주

로 기성 교회에 불만을 가진 이

들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현

지인을 대상으로 포교한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 1일 교단 총회가 열린

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류정호 목사) 총회 임원회는 오는 

27-28일 예정된 제114년차 총회를 

27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원회는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국내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을 주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총회는 오전 

10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모든 회무를 마친다. 저

녁 7시에는 교단창립 기념 및 총

회장 이취임예배를 드린다.

회무가 하루로 줄면서 총회본

부 재건축연구 보고 등 중대 사

안만 제외하고 모든 보고를 서면

으로 받기로 했다. 임원 선거도 

투표소를 예정보다 추가 설치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총회는 철저한 방역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안전한 총회 

준비위원장에 부총회장 한기채 

목사를 선임했다. 서울신학대 정

문에서부터 열 감지기를 통한 발

열 체크, 마스크 및 안면대, 위생

장갑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모

든 감염 예방 조치를 총동원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

한 대의원 지정좌석제를 운용하

고 외부 인사는 일부 내빈과 취

재기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철저

히 차단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

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5월 21일 오후 7

시 서울역 뒤(서부역)에 

위치한 “(사)참좋은친구

들”에서 어려운 이웃인 

노숙인들과 함께 밥을 나

누는 행사로 제8회기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세기총 제 8-1차 

임원회의를 마친 후, 임원회의 참

석한 임원과 해외 지부장들이 함

께 했으며, 예배는 공동회장 박광

철 목사의 사회로 대표기도 상임

회장 김동욱 목사, 식사기도 콜롬

비아 지부장 김선훈 목사, 사무총

장 신광수 목사 인사 및 광고, 대표

회장 조일래 목사는 참좋은친구들 

이사장 신석출 장로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10:36-37)

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강도를 만난 자

가 될 수 있으며 강도 만난 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참 이웃”이라고 말하고 “세기

총은 매년 회기의 시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

고 협력하며 돕는 단체가 될 것”임

을 강조했다. 

예배 후 코로나19로 인해 준비

된 도시락과 국을 세기총 가족들

의 봉사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전달했으며, (사)복음의전함(이사

장 고정민 장로)에서 제공한 머리

빗을 선물로 전달했다. 

세기총은 이날 8차 임원을 확정

하고, 세기총 지부 확장을 위한 방

안과 계획을 처리했으며, 정관 수

정은 이사회와 대표회장단에게 위

임하고, 젊은 목회자 참여를 위한 

기구를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에 앞서 당일 오후 4시에

는 세기총 회의실에서 다문화TV(

대표이사 장영선 장로)와 세기총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서 조일래 목사 대표회

장은 “많은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다

문화TV와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세기총의 주 사업인 다문화가정 부

모초청 및 부부초청세미나와 관련해 

서로 유대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

님의 뜻”이라고 밝혔다. 

다문화TV 대표이사 장연선 장로

는 “한국에서 다문화인이 300만을 넘

는 시대에 다문화이주민 가정의 사

회적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

주민 가정들을 위한 생활의 조력자

로와 화합의 장으로 출발한 다문화

TV는 이들 가정의 청소년과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충격

을 극소화 하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

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다문화가정 부모초청과 다문화가정 

부부초청 세미나 사업을 해온 세기

총과 공동협력을 하게 된 것은 이주

민 가정들에게 더 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계가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을 처형하

는 등 북한의 기독교 탄압이 계속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은 최

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20’을 통

해 2018년 평안북도 평성에서 성경

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됐다고 밝혔다. 백서는 탈북자 

118명 심층 면접과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작성

됐다.

백서는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

항에서도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

성 2명이 공개재판을 받은 뒤 처형

됐다고 전했다. 다만 2018년에 이어 

2019년 조사에서도 공개 사형집행

은 줄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됐다.

전문가들은 “비공개로 사형을 집행

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수 있다”며 “그

래도 공개 처형이 자행된다는 건 기독

교에 대한 박해가 그만큼 심하다는 방

증”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 최

시우 팀장은 14일 국민일보와 통

화에서 “북한도 국제사회 여론 등

에 민감하니 공개처형 건수가 줄

어든 것 같다”면서도 “북한은 공포

로 유지되는 사회다. 자주는 아니

라도 가끔 보여주기식, 혹은 시범

케이스로 공개 처형을 한다”고 말

했다. 최 팀장은 “최근 평양에 단속

반이 출동해 밀수하던 사람들, 성

경 소지자 등을 많이 잡아갔다고 

들었다”며 “지방에서도 이런 단속

이 여러 곳에서 이뤄지지 않았을

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

표는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미신으

로 여기고 기독교인을 간첩으로 몰

아 잡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

책을 소지한 게 밝혀지면 가족까지 

밤에 몰래 끌려가곤 한다”고 전했

다.

백서는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

주민 A씨의 증언을 인용,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고 개인적 신앙생활만 

해도 정치범으로 처벌받는다”고 밝

혔다. 폴리 대표는 “국경 주변 강에 

가면 물에 빠진 성경책이 많은데 북

한 주민들이 선교사 등을 통해 구호

물자와 함께 받은 성경책을 버린 

것”이라며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

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다고 못 박았다. 북한에 있을 

때 종교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

고 증언한 북한이탈주민도 상당수

였다고 전했다. 북한에 공개된 일부 

교회 역시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

외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역과 교회 여건 고려해 시행

이재서 총장, 징계조치 관련 입장 밝혀

‘이상원교수 해임결정 재고해달라’  

제17회 홀리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수상자 확정

난민제도 악용 이단 전능신교 주의보

코로나19로 ‘1일 교단총회’ 열린다

세기총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회기 시작

북한, 성경 갖고만 있어도 공개처형

한교총,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방역준칙 따르며 독려

총신대 재단이사회 이상원 교수 해임

총신대 신대원 교수 25인 입장 밝혀

목회자 이수형 목사, 교육자 서철원 교수, 사회봉사 윤요셉 목사

“신천지처럼 몰래 교회 침투”…대대적 포교활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27일 제114년차 총회 개최

8회기 1차 임원회의 후 노숙인에 밥나누기 행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20’ 발간

세기총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노숙인들에게 국을 서브하고 있다.

<3면에서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후원금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 모두는 이 후

원금을 오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 것

인 양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

명을 성취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재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세인

들의 많은 지탄을 받아왔고, 사

학은 사학대로 사학의 원래의 

설립목적을 구현하기보다는 설

립자나 설립재단의 이익창출에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사학

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곱

지 않다. 선교단체와 선교사들 

역시 눈물어린 선교후원금으로 

선교지에 설립한 학교나 기관 

혹은 재산들을 선교의 목적으로 

운영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왕

국으로 만들어 선교지에서 오만

하게 주인 행세하는 모습을 우

리들은 많이 목도하게 된다. 

작금의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

자의 비행을 보면서 그들을 단

순히 비난하는 데만 몰두할 것

이 아니라 이를 반면교사로 삼

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후원

금을 오용하고 있는 우리 각자

를 반성하고 이를 바로 잡는 계

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하나님의 청지기

로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

이다.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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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적 혼란

한번은 작은 기도모임을 인

도하고 있어서 원을 그려 앉아

서 기도제목에 관해 토론하고 

있을 때였다. 그 방에서 한 여

인이 비명을 지르며 소리 지르

는 것을 들었다. 다른 한 여인

이 내게 말했다. “저 여인은 귀

신들린 사람이랍니다. 밤새 비

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예요. 우리

가 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보안 경찰이 벌써 그

녀를 돕기 위해 그곳에 와 있

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녀를 위

해 기도해야 한다며 설명해 주

었다. “그녀가 귀신에 들린 것 

아닙니다. 그녀는 크리스천이

에요, 제가 전에 그녀와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

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녀가 귀신의 

음성을 듣고는 그것에 대적해

서 싸우고 있는 중 일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잘 모를 겁니다. 제가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다음날 그녀를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용서할 수 없는 한 여

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나는 거울조

차 볼 수가 없어요. 만일 내가 

거울을 본다며, 내 얼굴을 보

는 대신에 그 여자의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며 나한

테 상처를 입혔어요. 난 그 여

자한테 화가 많이 나 있어요.”

“당신은 그녀를 용서하고 

당신의 그 분노를 떨쳐내야 합

니다. 마귀는 당신이 그녀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당신이 거울을 보면 그

녀의 얼굴을 보이게 하고 그녀

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영으로 

장난치는 겁니다. 그것은 그녀

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당신이 방

에 있을 때 그녀의 음성을 들

은 적이 있나요?”

“그럼요, 나한테 말을 하는

데 그녀를 떨쳐낼 수가 없어

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

했어요.”

“제가 이것을 제안할게요. 

다음번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

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꾸짖고 떠나라 하세요. 

그런 후에 비명을 지르지 말고 

귀신이랑 싸우거나 다투지 마

세요. 그저 주님께 더 귀 기울

이고 귀신의 음성을 신경 쓰지 

않게 기도하고 성경책을 더 많

이 읽기 시작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과 분노에 더 집중

할 때, 우리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믿

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러는 것이므로 당신

은 용서하는 법을 알아야 하

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저도 

한 번은 누군가에게 속상하고 

화가 나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울었답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

기 내 등에서 비명소리를 들었

는데, 그 소리가 바로 내가 화

가 났던 바로 그 사람의 목소

리였어요. 그 때 난 그게 무엇

인지 알았어요. 그건 그 사람

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마귀의 음성이었던 거죠. 제가 

전에 꿈속에서 마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

로 마귀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

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즉시로 

분노를 품고 있던 저를 용서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

니다. 마귀는 내가 그 사람에

게 더욱 분노하도록 상황을 이

끌어간 겁니다. 자, 이제 용서

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몰라

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들

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세요. 

당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영으

로부터 치유를 경험하려면 주

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저를 해하려 한 그 여인을 축

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는 효험이 있었고, 당신에게도 

유효할 겁니다.”

그 여인을 용서하도록 노력

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것이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그의 음성

에 반응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

응하기보다는 그저 무시해 버

리고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음

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용서가 그녀가 해결해야 할 분

야이므로, 고통을 조금씩 이겨 

나감으로써 주님이 그녀가 치

유 받아야 할 다른 분야까지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

으므로, 분노를 품고 있었던 

데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

설을 떠났고 그녀가 떠나기 전

에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의 행동

이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그들

은 어쩐 일인지 그녀가 얌전해

졌고 더 이상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 가슴에 

어떤 치유를 얻은 듯 보였다고 

말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

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엡4:26-27). “너희는 하나님

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

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

게 하며”(히12:15).
yonghui.mcdonald@gmail.com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우울증과 영적 치유”“우울증과 영적 치유”(17)(17)

누군가 미워하기보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 익혀야
분노 품었던 것 대한 용서구하는 것도 주님의 도움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가정을 하나

님이 손수 직접 만드신 창조적 

산물로 보았습니다. 가정은 하

나님의 창조섭리에 의하여 만들

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었습

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가정에 

관한 특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가부장적 대가족제도

구약에서의 가정은 아담 이후 

구약시대의 모든 가족(출1:21), 

친족, 가문(대상4:21), 가솔들을  

총칭하는데, 구약에 있어서 히

브리인들에게는 가정이란, 혈연

이나 결혼으로 이루어진 직계가

족뿐만 아니라, 첩(창46:5-7), 

노예(창17:23,27), 종, 나그네, 심

지어 전쟁포로까지도 모두 포함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의 가정은 대가족제도(창24:38)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구약의 가정은 가부장

적 대가족제도에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었으며, 아버지가 가정의 

가 장, 대표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가족들의 신앙과 생

활의 전 분야를 이끌었고, 어머

니는 자녀들을 관리하고 양육하

는 가정의 관리자로 그리고 자

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또

한 대가족제도 하에서의 구약의 

가정은 가문과 혈통의 계승을 

위해 남아선호 사상이 큰 영향

력을 행사했고, 장자상속과 장

자축복을 전통으로 하여 여자와 

노인과 아이는 숫자로 계수되지 

않았던 인권유린과 불평등의 산

물이었습니다.

2. 제사중심의 가정 

신명기 6장 4-9절에서, 부모

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쉐마교육을 보

면 부모의 제사장 역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벧전2:9)으로서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때, 구약의 

가정은 어떤 의미로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제도가 확

립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제사가 행

해진 것을 보아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제사 사건입니다(창4:2-

4). 아담->아벨->에녹->노아로 

이어지는 천지창조시대와 아브

라함->이삭->야곱->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시대에는 가는 곳

마다 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 하

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같은 가정의 예배(제사)적 기능

은 교육이나 친교 등보다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

제, 그리고 경배와 찬양 감사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3. 쉐마(Shema)적 가정교육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

가 네 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

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 일어날 때에든

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5-7)라고 구약에서는 쉐마적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쉐마’(Shema)란 히

브리어로 ‘들으라’는 뜻으로, 이

는 단순히 ‘들으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듣고 지금 즉시 순종하

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명령어입

니다. 구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쉐마적 가정교육을 볼 때, 가정

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최고의 학교이

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최초의 교사였

고,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대

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지키

고 행하며 순종하는 학생들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¼ 정도의 작은 

땅에 인구는 1천5백만 정도이

고, 대부분이 세계 각국에 흩어

져 살고 있지만 노벨수상자의 

32%가 유대인일 정도로, 유대

인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쉐마교육 때문

인 것을 감안할 때 가정에서 자

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부모공경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 중 인간에 

관한 6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

라”(출20:12)는 명령이었습니

다. 이 계명은 가정의 질서와 축

복에 관한 말씀으로, 가정의 대

표로 부모, 특히 아버지를 세우

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리인

으로서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 서 잘 되고 장

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엡

6:1-2)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치는 자는 곧 하나

님께 불순종, 저주, 대적하는 것

이므로,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런 불효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출

21:15,17, 레20:9, 잠30:17). 자녀

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므로, 약

속된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축

복을 받았다는 것이 구약에서의 

일관된 전통적 가르침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가정선교

가부장적 대가족제도 따라 형성되고 유지되며 교회 역할
부모교육의 장이며 하나님의 모형 부모에게 순종은 필수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9. 구약적 가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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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주님의 귀하신 이름

으로 문안드립니다. 본부 사역

자 여러분들과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전 세계가 COVID로 공포의 

도가니로 빠져 들었습니다. 세

계 최고의 선진국인 미국 역시

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

이러스로 인하여 전 국민이 힘

들어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미 지역의 페루는 다

른 대륙에 비하여 COVID가 

좀 늦게 감염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감염자와 인명 피해가 

가파른 추세로 확산되고, 사망

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주간 동안 대통

령의 특령으로 강제 자가격리 

조치가 선포되어 시행되는 중

이지만, 살길이 막막한 서민 

계층의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재래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량 감염이 확산

되어, 감염자 숫자가 세계에서 

13번째, 남미에서는 브라질에 

이어서 2번째로 많게 집계되

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인 리마를 방

문하였다가, 비상사태 선언으

로 일제히 교통이 전면 마비되

면서 발이 묶인 지방 주민들이 

정처 없이 걸어서 귀향길을 향

해 걷는 모습이 TV에 중계되

기도 하고, 아주 먼 지역의 주

민들은 공군기지로 밀려들어

서, 기지본부를 점거하면서 자

기들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는 

농성을 벌이는 모습도 벌어지

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내

에서도 COVID가 확산 되어서 

교도소 내부의 폭동 소요가 점

점 강경해지고 있는데, 반면 

경범죄로 수감된 죄수들이 대

량 방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구

호품을 빼돌리는 지자체 시청 

공무원들 수 천명이 검찰에 조

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사회 전반의 보안 

유지를 하고 있는 군, 경 병력들

이 사용하여야 할 마스크와 기

타 COVID 안전기구들을 빼돌리

는 경찰 지도부들의 부패한 모

습도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COVID 환자 치료를 위한 침

대 가격을 3배, 혹 그 이상 부

풀려 납품하는 의료기기 판매

업자들이 성행합니다....모두가 

패악한 인간들의 모습이 속속

히 드러나 보여집니다. 

페루 정부에서도 긴급 구호 

보조금으로 각 가정당 미화 

100여 불에 달하는 기금을 풀

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받으러 

늘어선 긴~ 줄이, COVID의 확

산을 더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도 철저하게 규

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허가서를 발부 받아 며칠전 8

주 만에 처음으로 차를 몰고 

저희들 식품과 현지 목사님들 

가정에 구제할 식품구입을 위

해 마켓을 방문하였습니다. 

거의 한 시간 줄을 서서 기다

렸다가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

었습니다. 일반적인 슈퍼마켓

에는 물품이 풍성하게 구비되

어 있었지만, 서민들에게 지급

된 기초 보조금으로는 턱 없이 

높은 가격으로 그저 그림의 떡

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난 2월말에 

Lima지역에 계획된 행사가 있

어서 하산하였다가, 비상선포

로 얼떨결에 이곳에 묶여 현재 

리마선교관에서 지내고 있습

니다. 다행히도, Huasao의 새

생명교회에는 하이메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교회 전반의 일

들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 전에는 저희 새생명교

회 의  지 교 회 가  위 치 한 

Patabamba지역에 한 가구당 

15kg 정도의 50개 식품꾸러미

를 준비하여 배급하기도 하였

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2차 지

원을 Patabamba 와 Huasao 

마을에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

을 전해왔습니다,

주일예배와 수요성경공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주

일학교와 학생, 청년부는 문서 

통신으로 매주 성경공부를 이

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5월 11일이면 

총 8주간 선포되었던 비상 명령

이 다시 2주간 더 연장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페루 정

부도 더 이상의 물리적인 견제

를 지탱하지 못하는 마지막 한

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군인들 역시도 이번 

COVID 자가격리 기간 중에 

시민 통제근무를 하던 중에 90

여명이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을 

어귀에 촘촘히 보이던 군인, 

경찰들도 이젠 거의 유명무실

한 존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통제가 합법적으로 

해제될 예정인 2주후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페루에는 오늘로, 84,495명

의 확진자 그리고 2,392명의 

사망자가 WHO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매일 늘어가는 사망

자의 숫자는 비상 격리 명령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는 더욱 심

각한 수준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환자들은 산소 

한번 마셔보지 못하고 죽어가

는 모습들이 TV에 소개되는 

처참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의 국회위원도 자

신이 거주하는 지방의 인근 병

원을 찾았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침상에서 의료 조치도 받

지 못한 채 죽어가는 모습이 

보도매체를 통하여 전역에 전

파되면서, COVID에 대한 극도

의 공포심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열악한 의료 체계로 병

원 마당에서 진료를 기다리다

가 차 안에서 죽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요즘 흔하게 들려옵

니다.

페루 교계에서는 신앙적인 

자중과 회개의 목소리들이 여

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들리고

는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여서, 이끄는 개

체가 없음이 개탄스럽습니다. 

아직도 개신교의 힘이 하나로 

뭉쳐지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

습니다.   

그나마 다양하고 활발한 

social network 활동을 통하여 

주일마다 예배와 성경공부가 

이어지는 모습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페루보다 더 많이 

사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뻬루의 아픔만을 푸

념으로 넋두리 한 것 같습니

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두

려움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

시다는 것에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와 환경

을 초월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며 기도로 함께 중보 

할 수 있음에 큰 힘이 됩니다.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

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  사랑하는 사람들을 

COVID로 갑자기 떠나보낸 사

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위하여.

2. 온 세계가 맞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

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소리가 그들의 마음에

서 울려 퍼지도록.

3. COVID사태로 이어지는 

경제적인 쇼크와 어려움들이 

서민들의 삶에서 무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4. 속한 시일 안에 COVID 백

신이 연구 개발되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5. 이번 COVID사태를 통하

여 인간의 교만하였던 삶의 회

개와 온 인류가 전능하신 하나

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계기가 

되도록

금년은 저희 부부가 안식년

을 맞는 해입니다. 계획으로는 

7월말까지 이미 예정되었던 

사역들을 진행하고, 후반기에 

안식년(월)을 가질 예정이었으

나, 이번 COVID 사태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금년 후반기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획을 재정리 하

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는 벤따니야 현지에서 급하게 

도와야 할 주위의 현지 교역자 

가정들을 대상으로 구호 작업

을 미약하게 진행하고 있습니

다. 비상사태 해제 이후 

COVID 사태 진행을 관찰하면

서 현지에서 필요한 일들을 구

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선교부에서 수고하

시는 한분 한분의 삶에 좋으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드리며...오늘은 이

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페루, 벤따니야에서 박 남

은, 성숙 선교사 드림

nameunpark@gmail.com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께. 세상은 원치 않는 역병으

로 시달리며 어찌해야 할지 당

황하고 있는 이때 오직 바라볼 

수 있는 한분, 사망 권세를 이

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뿐임

을 고백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

리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내시고 

계시지요?! 

캄보디아의 4월은 1년중 가

장 더운 달, 캄보디아의 새해

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매일 밖같이 날씨가 38도(화

씨100도)-40도를 오르내리면 

저의 셋집 안은 40도를 넘는 

무더운 찜질 방으로 변합니다.

이곳도 3월 초에 벌써 학교

를 닫고 교회 모임도 금지하고 

아이들도 가르칠 수 없게 되는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지난 주

말 캄보디아 새해에 많은 사람

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봉고차

에 매달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주로 이

동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명령

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해 

행사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대부

분이 외국인 여행자들이고 아

직 사망자가 없지만 이 나라의 

의료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만

일 바이러스가 문제되기 시작

하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문제

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으며 은행도 큰 

가게도 한사람씩 입구에서 열

을 재고 들여보내고 작은 가게

들도 줄을 쳐놓고 손님들이 가

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

인이 물건을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 건축 허가를 받

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

금 코로나 사건으로 일꾼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

나 곧 사람들을 구하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십시오.

아직 건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요즘 몇 번 밤에 폭우가 쏟아졌

습니다. 셋집에 하수구가 막혀 물

이 집으로 들어 왔고 집 가운데

로 뚤려 있는 시멘트 옥상에서 

물이 새 들어와서 밤중에 물 난

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낌은 오늘 따

으마으 마을로 이사를 하고 작

은 창고를 좀 고쳐서 그곳에서 

살면서 건축자재도 관리하고 

건축을 도울 것입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 사라져 자유로이 왕래하고 

건축도 순조롭게 되어 하나님

께 영광이 되는 기적 같은 일

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동역자 되

시는 여러분께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 깜뽕잠에서

하혜자 선교사 올림

선교 편지

페루

캄보디아



▣ WORD & IDIOM

* be faithful in ~: ~ 에 성실한  * even though ~: 비록 ~ 일지라도  * for the sake of ~: ~

를 위해서  * pagan: 이교도  * hospitality: 환대  * ought to+V : (V)해야 한다  * so that A 

may ~: A가 ~ 할 수 있도록, ~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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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소자에 대한 태도가 주를 위한 태도임을 가
르치신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째, 
주를 위한 소극적인 수고라도 귀하게 여기라
고 하십니다(38-39).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
아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같은 그룹에 속
한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둘째, 주를 위한 작은 
섬김도 보상을 잃지 않습니다(41). 상급에 대한 
사모심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일

에 상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히11:6). 또한 이
것은 작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
다. 셋째, 소자의 실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
다(42). 작은 자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는 뜻입니다. 나보다 못한 재능과 특권을 가진 
소자를 무시하지 말고 그를 대신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큰 자로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대인으로 살아갑시다.

소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막9:38-42)찬519장화

그리스도의 제자는 겸손의 길을 갑니다. 항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육의 교만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에 관해 주님은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첫째,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
다. 대접받으려는 욕망을 이기려면 언제나 종
의 도를 걸어야만 합니다. 35절, 주님은 그 기준
을 분명히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둘째, 소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겸

손은 대접받고 군림 하는 길이 아니고 소자를 
대접하기를 힘쓰는 길입니다(36-37). 셋째, 겸
손이란 제자를 진정 높아지게 하고 진리를 위
해 살려는 열심을 가져옵니다(35). 우리 주님이 
친히 낮아지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셨습니다(빌
2:6-11).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의 권위를 세상
에서 유지하려면 주님처럼 낮아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을 제일의 사명으로 살아갑시다.

겸손의 길(막9:33-37)찬465장월

하나님나라 백성은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합
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
니까? 첫째, 범죄의 모든 수단을 제거해야합니
다(43-47). 범죄하는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
는 용단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그 
실상을 알려주실 때 가능합니다. 이사야는 그 
빛 아래서 자신의 더러움을 알았고(사6:6) 베
드로 역시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죄인임을 때

달았습니다(눅5:8). 둘째, 실재하는 지옥에 관
한 두려움을 가져야합니다(43-45). 눈에 보이
지 않는 지옥의 실재함을 아는 것 역시 성령이 
눈뜨게 하심에서 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
고 지옥이란 실상을 인식할 때 죄를 이길 수 있
습니다. 셋째, 하나님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사로 
잡혀야합니다(47). 죄를 미워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자로 삽시다.

죄를 미워하라(막9:43-47)찬281장수

히브리어로 게헨나 곧 지옥이란 어떤 곳입
니까? 첫째,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릅니다(48). 
작은 불이 산 전체를 태우듯 그 불은 영혼과 
육체 구석마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영
원히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49). 그 불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무한대로 고통만을 느끼
게 합니다. 사람마다 번철 위에 놓인 생선에 소
금을 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자극적 고통

만이 영원히 있습니다. 셋째, 화목이 없는 곳입
니다(50).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자는 자연
과 이웃과의 화목을 갖지 못합니다. 지옥에서 
무자비한 형벌로 비유된 소금은 이 땅에서 구
원으로 비유됐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만
이 맛을 내는 삶 곧 순결과 화목을 이루게 합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만이 지옥
을 이깁니다.    

지옥의 실상(막9:48-50)찬43장목

창조원리를 따른 혼인(막10:1-12)찬305장
그 나라 왕이 중요시하는 언약은 가정생활에

서 먼저 세워져야합니다. 율법주의가 만든 혼
인의 가르침을 주님은 창조원리로서 분명히 해
석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
에 이혼증서를 주어 참된 혼인을 지키게 하심
으로(1-5) 본래의 가르침을 변질시킨 것입니
다. 둘째,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건강한 혼인생활을 하게하

셨습니다(6). 율법 전에 창조원리에 근거를 두
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패성은 
가정생활을 더럽힘으로 짐승처럼 만들었습니
다. 셋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연합을 가르치
셨습니다. 창조원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형
상이 나타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창조
인 구속은 하나님의 형상 의, 인, 신을 더 분명
히 가진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금 창조원리를 따른 혼인(막10:1-12)찬305장

아이로 비유된 무사기와 진실된 마음을 가진 
신앙은 그 나라 백성이 구하는 일이어야 합니
다. 주님은 왜 이런 신앙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첫째, 그 마음이 하나님나라를 소유하기 때문
입니다(13-14, 마5:3). 산상보훈에 나타난 팔
복(마5:3-12)은 가난한 심령을 기본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나라를 받들 수 있
기 때문입니다(15).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
한 그 나라(롬14:17)는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

만이 머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만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또
한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입니
다(16). 성령으로 증거된 복음은 성령으로 깨달
아져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 그 나라 백
성이 되게 합니다. 성령으로 새생명을 가져 이 
마음을 가진 우리는 그 복된 신앙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막10:13-16)찬456장토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3 John 1:5-7 
 5)Dear friend, you are faithful in what you are doing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even though they are strangers to you. 6)They have told the church 
about your love. Please send them on their way in a manner that honors God. 
7)It was for the sake of the Name that they went out, receiving no help from 
the pagans. 8)We ought therefore to show hospitality to such people so that 

we may work together for the truth.
<NIV 2011> 

▣ GRAMMAR

▣ STUDY & THOUGH 

■ 5절에서의 성실한(faithful)이란 말은 ‘신앙’이란 뜻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형제를 대접하

는 수신자인 가이오(Gaius)의 행동이 건성이 아니라 그 자신의 신앙에 기초한 형제 사랑의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가이오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를 하는 순회 선교사

들이었으며 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다. 7, 8절 말씀은 이

들을 대접해야 하는 당위성 부여한다. 

■ Help those who devote themselves to spreading the Gospel.

 livingstonech@gmail.com

 영어로 보는 성경 (66)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5) Dear friend,           you are faithful in           what you are doing 

             사랑하는 친구여,     너는 (in ~)에  성실하다         네가 하고 있는 것(일) 

  for the brothers and sisters,                  even though they are strangers to you.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하여                 비록 그들이 너에게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는 친

구여, 비록 그들이 네게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너는 성실하다.      

* <what you are doing>은 <what you do, 네가 하는 것(일)>의 현재진행형으로 앞의 전치사 <in>의 목적어로 쓰

였다. 

 6) They have told the church            about your love. 

           그들이 교회에게 말하여 왔다          너의 사랑에 대하여      ⇒ 그들이 너의 사랑에 대하여 교회(

회중)에게 말하여 왔다. 

        Please send them            on their way                  in a manner that honors God. 

       부디 그들을 보내라            그들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방법)으로    ⇒ 부디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길로 그들을 보내주어라. 

* <They have told the church about ~>는 현재완료시제(have+pp)로 된 3형식(S+V+O) 문장이다. 3형식에 쓰

이는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을·를)로 해석을 하지만 이 문장에서의 목적어 <the church>는 <~에게>로 해야 한다.    

              7) It             was         for the sake of the Name                 that they went out, 

         (that ~이하)     이었다        그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아갔다 

             receiving       no help         from the pagans.

                       받으면서     무(無) 도움       이교도들로부터         ⇒ 이교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그들이 밖으로 나아간 것은 그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 

* <it>는 <that ~>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주어>로 쓰였다. 즉 <That they went out, receiving no help from the 

pagans>가 <진 주어>이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It>를 앞의 주어자리에 놓고 문장을 완성시킨 후 뒤에 배치한 것이

다.  * <that>이하의 문장은 분사구문이다. 이 경우 <receiving>은 <~을 하면서>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

였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이교도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

     8) We                ought               therefore           to show hospitality              to such people 

      우리는  (to~이하)를 해야한다      그러므로           환대를 보여주는 것            그러한 사람들에게 

                   so that we may work together                 for the truth.

                      우리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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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미국 특허청 소속 과

학자 앨런 키론은 워싱턴포스

트에 컴퓨터와 새로운 통신수

단이 삶과 노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글을 썼다. 그는 

거주지, 연결, 전자공학이 조합

된 “도미네틱스(dominetics)”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딱 어울

리는 용어는 전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것들을 조합한다는 

아이디어였다.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의 석

유파동과 연료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잭 닐즈가 이끄는 서

던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

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연구 하

나를 진행했다. 닐즈는 이것을 

“텔레커뮤팅(telecommuting, 

원격통근)”이라 불렀다.

닐즈의 팀은 직원 2000명 이

상을 둔 LA에 있는 한 보험사

를 연구했다. 이 회사 직원들의 

하루 평균 통근거리는 34.4km

였다.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면 

1974년 기준 273만 달러에 달

했다.

1976년 이를 바탕으로 한 연

구 결과가 발표됐다. 텔레커뮤

팅을 이용해 조직을 분권화하

는 과정이 기술 덕분에 더 경제

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는 결론

이었다. 닐즈는 “텔레커뮤팅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기술적

인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다.

위성 사무실에서의 근무

그래도 기술은 한 가지 중요 

요인이기는 했다. 당시 사람들

이 아는 통신장비는 전화와 팩

스뿐이었다.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초창기 인터넷에 접근

할 수 있는 가정은 매우 드물

었다. 그래서 연구결과는 직원

들이 지역 위성사무실(직원들

이 모두 모여서 일하는 중앙사

무실의 반대개념)에서 일하게

끔 업무를 재설계하는데 더 중

점을 뒀다.

1970년대 후반 개인용 컴퓨

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

다. 그러자 집안에서 ‘텔레커뮤

팅’의 실현 가능성이 커졌다. 예

를 들면 애플사의 획기적인 애

플 II가 출시된 1977년이 그 시

기였다.

1970년 ‘미래쇼크’를 쓴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는 1980년 후

속작 ‘제3의 물결’을 통해 새로

운 미래를 예측했다. 정보화 시

대에서는 가정이 “경제적, 의료

적, 교육적, 사회적 기능을 강화

하면서 미래사회에서 중심단

위”가 되고 “놀랄 만큼 새로운 

중요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예

측이었다.

인터넷이 오다

토플러는 기술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짚었다. 하지만 원격 

근무가 보다 수월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인터넷은 빠르게 성

장했다. 당시 경영학 전문가인 

피터 드러커가 1993년쯤이면 

사무실 통근이 쓸모없어질 것

이라 자신 있게 선언할 정도였

다. 1984년에 쓴 이메일을 한 

번 보자.

“19세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훨씬 더 쉽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할 수 있

다. 정보 및 정보와 관련된 사무

실 업무를 사람들이 있는 곳으

로 옮겨라. 전화기, 쌍방향 비디

오, 전자 메일, 팩스, 개인용 컴

퓨터, 모뎀 등 이를 위한 도구가 

이미 나와 있다.”

비전과 현실

기술은 이러했지만 재택근무

의 성장은 더뎠다. 2014년 IBM

이 북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대규모 설문조사에 따르

면 근무시간의 절반 혹은 전체

가 재택인 직원은 전체의 9%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와 미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

면 재택근무 비율은 2019년 말

에도 20%를 밑돌았다.

호주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 3분의 1이 집에서 일을 한

다. 그러나 이 통계는 사무실에

서 끝내지 못한 일을 집에 와서 

하는 이들까지 집계되면서 부

풀려진 숫자다.

재택근무의 더 큰 확산을 위

해서는 두 개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닐즈도 인정했던 조

직 문화다.

인간이 조직을 구성하는 방

식은 종종 기술에 뒤처지곤 한

다. 많은 조직들이 사람들을 관

리하는 데 있어 전통적 생각에 

매달리고 있다. 직원들이 일하

는 것을 관리자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직원들이 일을 안 할 것

이라는 추측이다.

두 번째 문제는 더 까다롭다.

사람들은 실제로 가까이 있

는 것을 좋아한다. 인간은 사

회적 동물이다. 실제로 집에서 

홀로 일하며 겪는 심리적 및 사

회적 문제에 대한 반대 진영으

로 ‘함께 일하기 운동(the co-

working movement)’이 나오

기도 했다. 원격 근무에 대한 직

접적인 결과로서 말이다.

심지어 재택근무와 관련된 

전자 기기와 기술을 개발하는 

IT 회사들조차 사무실 중심적

인 근무를 고수하고 있다. 2013

년 야후의 신임 CEO 마리사 메

이어는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

고 있을 때 더 협력적이고 혁신

적”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이 집

에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도 직원들이 서로 섞여서 일하

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기에 집

착한 듯하다. 이러한 공간은 사

람들의 대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화장실 같은 공간에 방

점을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주변 환경은 조

직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을 없애

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현재 

재택근무는 그야말로 새로운 현

실이다. 기업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6개월이 지난 무

렵엔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와 관련

된 이슈는 쉽지 않은 문제다. 토

플러가 말했듯, “산업에서 대면 

접촉과 그런 접촉 가운데 생겨

나는 (알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

는) 비언어적인 소통의 필요성

을 간과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아마도 미래는 닐즈의 생각

과 조금 더 닮아있을 것이다. 기

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우

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 미래는 근거리에 있는 사무

실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형태

에 가까워질 것이다.

새로운 현실로 자리 잡은 재택근무
BBC, ‘재택근무의 역사 50년이 주는 교훈’ 보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왜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원격 근무의 장점은 거의 반세기 동안 

논의됐다. 많은 사상가가 머지않은 미래에 노동자가 일하러 가

는 게 아니라 일이 노동자에게 오리라 예측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는 재택근무 중이다. BBC는 재

택근무의 역사 50년을 짚어준다(50-year history of 

telecommuting).

기술 한계 극복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 욕구 충족

‘근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형태’ 예상

<11면에서 계속>

2. 연속성과 혁신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은 

지나간 이전 것들과의 근본적 

단절보다는 항상 변화하는 문화

적 컨텍스트 안에서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요하게

는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이라고 

통상 간주하는 다매체성(mul-

timediality), 쌍방향성(interac-

tivity), 텍스트 콜라보(textual 

collaboration) 등은 디지털 이전 

시대 미디어를 형성할 때도 이미 

존재했던 것들이다.

디지털 미디어가 종교적 행위

들을 단순히 변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예

배는 오프라인 예배에 나타나

고 있는 변화들을 포함하여 더

욱 광범위한 문화적 추세들을 

비추어 주고 있으며 온라인 사

역은 예배생활의 일부에서 분

명 변화시키고 있다. 바로 집 밖

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실시

간으로 중계되는 예배를 드리

고, 줌(Zoom)을 이용해서 소그

룹의 나눔의 은혜를 누릴 수 있

는 요소가 나타난다. 하지만 온

라인 예배와 그 이전 예배 사이

의 차이점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3. 지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공간과 멀티사이트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과 

관련된 세 번째의 핵심특징에는 

공간에 대한 변화하는 경험이

다.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공

간들이 나타났다. 이 공간은 훨

씬 복잡하고 융합적인 것이다. 

선택에 따라 가족들을 위한 장

소, 혹은 작업장, 비형식적인 공

적 모임을 위한 제3의 장소, 혹

은 새로운 멀티 사이트 현실 등

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지역과 상관없는 거룩한 

장소들의 출현과 오프라인 예배

당으로부터 예배의 떠남은 직접 

함께 참석하는 것보다 예배와 동

시성이 우위를 점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디지털로 매개되는 예

배에서는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

에 있는 것”보다,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결정적인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

4. 단선적(linear) 예배를 넘어서

네 번째로 “단선적(linear)” 

사역들로부터 보다 “리조매

틱”(rhizomatic: 마인드맵처럼 

뿌리를 뻗어나가는 현상)하고, 

초텍스트적인 경험으로 계속 변

화할 것이다. 새로운 텍스트, 이

미지, 소리, 비디오, 혹은 애니

메이션 등을 통해 스크린에 나

타나는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

이 즉각적이며 쌍방향적으로 깊

이 몰입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

어준다.

5. 휴대와 이동 가능, 접근이 

열려 있는 예배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마지막 특징은 넓어지고 광범위

해진 “열린 접근”이다. 스마트폰

의 출연 이후 예배와 기도, 찬송

은 새롭고 분명한 방식으로 휴

대와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세계들 안에서 휴

대 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예배, 

전(全) 지구적인 기도와 찬송들

이 전(全) 세계적으로 번성하여 

펼쳐져 나가게 되었다.

디지털로 매개되는 사역들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들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온라인 공간이 

교회 사역을 위해 유례없이 적

절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다. 다만 온라인 공간이 기도와 

예배, 소그룹 사역을 위한 유례

없이 부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하

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 오프라인 예배에서 자

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

고 화상 사이를 움직여 다니시

는 하나님을 찾는 길을 열어주

실지 모르기 때문에 깊은 고민

과 성찰에서 나온 테레사 박사

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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